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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 “사업장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 기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

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를 구

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12

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

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

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

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

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

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

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

화되고 있어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

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

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

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

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

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

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

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

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

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

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

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

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

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

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

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

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미얀마 노동자 단체, 애절한 호소

▲경기북부지역 미얀마노동자 커뮤니티는 지난 4월 4일 의정부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
는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과 피케팅,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하는 노래공연, 그리고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대를 지지해 주는 한국인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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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국제개발협력의 모범적 역할

을 해온 ‘경기청년 온라인 해외봉사단’이 5개월간의 활

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오후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홀에서 ‘경기청년해외봉사

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랜선비행’을 주제로 한 이날 행

사는 가상 비행기를 타고 현지를 다녀온다는 콘셉트로, 

비행 기념축사, 탑승, 기내영상 상영, 여행기록, 깜짝 이

벤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총 225명의 단원 중 

175명은 온라인으로, 50명은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로 해외 현지에서 직접 활동하지 못해 아쉬워

하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자리였다.

경기청년해외봉사단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

해 12월 5일 발대식을 갖고, 에티오피아와 키르키즈스

탄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띤 봉사 활동을 수행해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K-방역 안내, 기초위생 보건교

육, 예체능교육, 심리지원을 내용으로 K-POP, 태권도, 

K-뷰티 등 청년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에 기반을 둔 쉽

고 친숙한 영상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현지로 송출, 활

용하게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BTS의 곡 중 다이너마이트 주요 안무를 배워볼 

수 있도록 직접 영상을 제작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K-

한류를 활용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현지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 팀별 활동을 통해 

직접 소품준비부터 콘티 제작, 영상 편집까지 전 과정애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렇게 만든 영상물을 활용해 

현지와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봉사를 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도는 이들 단원들에게 활동 인증서를 수여했

으며, 최근 2년 이내 봉사 실적, 해외봉사단 활동 내역 

등을 심사해 최우수 활동자 10명을 선정해 상장을 수여

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경기도지사상을 받은 허예진 씨는 “경기청년해외봉사

단 활동을 통해 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며 “앞으로도 이번 해외봉사 경험을 살려 국제적인 활

동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해외봉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코로나19 시대, 이번 봉사단 청년들께

서 해외봉사의 새로운 모델이 가능함을 입증해 주셨다"

면서 "경기국제평화센터는 앞으로도 청년들께서 해외봉

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온라인 국제개발협력 새 지평 ‘경기청년 온라인 해외봉사단’, 활동 마무리

경기청년 온라인 해외봉사단 해단식, 온라인 봉사 에티오피아와 키르키즈스탄 감동시켜

지난해 12월 출시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올해 상반기 총 19개 시군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

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앱 등 디지털 플랫폼

을 디지털 기반시설(SOC)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성공모델을 만

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윤화섭 안산시장, 최

대호 안양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

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

춘표 고양제2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와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민선7기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민간앱 보다 6~13% 저렴하다는 점, 

지역화폐를 활용해 할인혜택도 얻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현

재까지 가입회원 22만 명, 총 거래액 120억 원을 넘기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2021년 4월 4일 기준).

특히 최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의 지난 1~2월 국내 

배달앱 6개사 대상 순호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특급’이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배달앱 시장에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

배달특급은 현재 화성, 파주, 오산,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연천 9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으로, 이번 협

약에 참여한 9개 시군과 용인을 포함해 올 상반기까지 

19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나한테 맞는 복지정보, 힘들게 

찾지 말고 알림으로 받으세요!

앞으로 경기도민은 필요한 복지정보를 찾느라 여

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개인의 마이

데이터를 활용해 각자에게 꼭 맞는 복지정보를 안

내받고 신청 시기에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앱 

서비스가 지자체 최초로 출시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알림톡’ 앱을 개발

하고 9일 정식 출시했다.

이 앱은 사용자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마이데이터)를 내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사업 지원조

건과 비교해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만을 선별해 보여

줄 뿐 아니라 신청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알려준다.

‘청년기본소득’(도내 3년 계속 거주 만24세 청년에

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예로 들면, 24세 미만의 청년들이 미리 이 앱을 설치

해두면 만 24세가 지나 신청 시기가 됐을 때 자동으

로 알림 메시지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앱을 설치한 사용자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개인이 직접 수혜를 받는 65종의 복지사업을 한 곳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

동으로 알림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안에 시군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과 경기도의 공개

채용정보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

어에서 ‘경기알림톡’, ‘알림톡’을 검색하면 누구나 무

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원가입 후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서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기만 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디지털 SOC 선도적 성공모델 만들 것”

이재명 도지사, 배달특급 상반기 19개 시군으로 확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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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yang·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이 지난 3월 31일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이민자통합센터(센터장 김세영)에서 간

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정

책적 고민을 이어가던 한 의원이 김세영 센터장에 제안

해 열렸다. 

정봉식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권진숙 고양시을 

다문화위원장과 김지민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 대표 

등 내외빈과 외국인주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외국인주민들에게 정치에 대

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다문화가족 출신 시의원이 

배출될 수 있음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한준호 의원은 “외국인주민 여러분이 정치에 참여하

고 요구하면 외면할 수가 없다”며 “만약 ‘고양다문화이

주민자치회’라는 단체가 생겨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

면 정책이 수립되고 법이 제정되고 또 예산도 편성될 

수 있다. 고양시에서 몇 년 내에 이민자 출신 시의원이 

배출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생활에서 겪

는 다양한 어려움과 애환이 전달되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나이지리

아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외국인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송하성 기자

“봄철 식중독 주의보 발령

고양시 예방수칙 준수해야”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최근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

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4월까지 겨울철과 봄철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급성 위

장염 증상 등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묽은 설사, 구토, 2~3일간 지

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및 호흡기 질환 등이 있다.

특히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단체 급식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

품 섭취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

기 △생식을 삼가고, 85℃ 이상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기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염소 소독 

△설사,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종사자 조리 참여 배

제 △식중독 3대 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

는 “봄철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정치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한준호 국회의원, 이민자통합센터서 간담회 가져

영유아에게 책 선물 북스타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4월부터 고양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책과 함께 생애를 시작

할 수 있도록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북스타트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을 선물하고, 그림

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

회적 독서문화 운동이다. 고양시는 지난 2016년부터 현

재까지 꾸준히 책꾸러미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2021

년에는 시립도서관 19개관과 공·사립 작은도서관 29개관 

등 48개 도서관이 참여한다.

책꾸러미 배부 대상은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고양시

에 거주하고 고양시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임신부 및 

미취학 아동으로 1~3세 영아, 4~5세 유아, 6~7세 유아

로 나뉜다.

책꾸러미를 받길 원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

급받은 뒤 도서관 홈페이지(www.goyanglib.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또는 일요일에 신

청한 도서관을 방문하면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미취

학 아동은 시립도서관 또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임

신부는 화정·아람누리·가좌 도서관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 도서관(☎ 031-8075-9025)에 

문의하면 된다.

농산물가공창업반 교육생 모집

고양시는 5월 4일부터 ‘2021 농산물가공창업반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과 관련한 가공창업 기초실

무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및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유통 마케팅 관련 등의 내용을 다룬

다. 총 10회 과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과정은 비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한 자는 고양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

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으

며, 제조원인 도깨비부엌영농조합법에 가입하여 가공품

을 생산·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시는 농산물가공지원

센터를 이용하는 농가의 창업을 돕기 위해 가공기술, 경

영, 마케팅 등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종합적인 가공 창업

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농가에서 생산

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상품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으므로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에 매우 유

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외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양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하며, 고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로드하고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가공기술팀

으로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1~7세 영유아 대상 “우리 아이 첫 책, 고양시가 지원합니다”

고양시, 다문화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북스타트, 농산물가공창업반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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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바로 취업과 관련된 것이다.

2018년 11월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생활에서 직면한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한 이들이 26.2%

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지원서비스에 대해 일자리 교육·일자리 

소개가 3.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어

려움이 취업에 대한 욕구를 상승시키는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욕구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20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62.1%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참여하고 싶은 취업교육으로

는 제과제빵 분야가 13.9%로 가장 높았다. 다문화이해교육강사, 바

리스타, 이중언어강사, 한식조리사, 이미용 등에 대한 욕구도 지속

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올해 9월까지 

‘문화다양성 강사 양성과정’,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 ‘제과기

능사 양성과정취업전문 교육과정’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성공률을 높

이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

을 돕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교육실 및 외부장소(온라인 ZOOM 활용 외)에서 취업 희망 

결혼이민자 30명이 참여한다.

지난 4월 13일 진행된 ‘제과기능사 양성과정취업전문 교육과정’은 

제과기능사 예비과정으로 카페메뉴 베이킹을 위한 취창업 대비 실

습 과정이 운영된다.

한국어능력 중급 수준 이상의 취업 희망 결혼이민자 8명이 참여

했다.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빵을 만들기 위한 베이커

리의 기본 과정을 익혔다.

센터 관계자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12회), 원어민 동화구연 지도사(5

회), 통번역사(2회), 산후도우미(2회), 의료관광코디네이터(1회), 도배

기능사(1회) 등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을 해왔다”며 “올해도 취업교육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 측은 더 효과적인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취업기초 소양과정을 연 2회 운영한다.                송하성 기자 

올해도 취업전문교육과정 운영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나선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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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ступила весна, и душа проситс
я на природу, погулять, сделать крас
ивые фотографии и вдохнуть весенн
его настроения. Предугадывая наши 
желания,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клиентов 
KT(комп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комм
уникаций Корея Телеком) проводит к
онкурс фотографий среди иностран
цев "Встреча весны". 

С 5 марта по 30 апреля 2021г. Цент

р поддержки клиентов КТ принимает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фотогр
афий "Встреча весны" среди иностр
анцев с призовым фондом 5 млн.вон. 

Любой иностранец, находящийся 
в Корее, 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да
нном конкурсе, имея всего лишь тел
ефон и пару свободных минут для с
ъемки фотографии.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необходимо:

1. Снять любое фото на смартфон, 
рассказывающее о каком-либо эпиз
оде из жизни в Корее: это могут быть 
фотографии людей, еды, природы, к
ультуры и всего, что есть в повседне
вной жизни. Имейте в виду, что прин
имаются только фотографии без авт
орских прав и прав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
е собственн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2. Свое фото с указанием контактн
ых сведений: имя, телефон, граждан
ство - и названием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

мо отправить на любой из нижеуказа
нных контактов: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kt0804480100@kt.com
*какаоток-айди: kttalk (прием заяво

к на конкурс фотографий 사진공모전
접수)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30 апреля. 
Объвл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планируетс
я 12 мая на фейсбуке и личным сооб
щением. Всего будет вручено более 
100 призов:

главный приз (1чел) - купон на сум
му 500тыс.вон;

приз за лучшее фото (3чел) - купон 
на сумму 300тыс.вон;

поощрительный приз (10чел) купон 
на сумму 100тыс.вон;

приз за выдающуюся работу (90че
л) купон на сумму 30 тыс.вон.

Если ваша работа окажется в числ

е победителей, то она может быть п
редставлена на выставке лучших ра
бот конкурс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бстоятельств о
рганизаторов, условия конкурса мог
ут быть частично изменены, за подр
обностями обращаться в Центр под
держки иностранных клиентов КТ по 
тел. 080-448-0100 (поддержка англи
йского, вьетнамского, китайского и я
понского языков).

Думаю, что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ей жиз
ни в Корее парочкой фотоснимков на 
телефон - не сложная задача, поэто
му можно попробовать совместить п
риятное с полезным : наслаждаясь к
орейской весной,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конкурсе фотографий для ин
остранцев "Встреча весны".

Репорте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новос
тей, Елена Ким.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

세요>                                  김엘레나 기자

“외국인주민, 핸드폰 사진으로 봄맞이 외국인사진공모전에 도전해요”

Примите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фотографий "Встреча весны"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Сегодня, 31 марта,　на официал
ьном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было объявл
ено о том, что с 1 июля 2021г.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ам в стран
е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тольк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паспор
та.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иммиграцио
нной и иностранн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
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сообщает: " В це
лях уменьшение халатности и штр
афов за нарушение отчета о смене 
паспорта, а так ж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
я то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ммиграцио
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с 1 июля 2021 г
ода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политика со
гласно которой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то
льк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
я паспорта".

До этого независимо от срока де
йствия паспорта,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
идентам предоставлялось разреш

ение на пребывание в течении пол
оженного период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возникали пробле
мы:

1. Даже если срок действия пасп
орта истёк, паспорт не получаст по
вторно.

2. Информация об изменении па
спорта не сообщается.

3. Точно определить статус имми
грации / пребывания сложно из-за 
разницы в паспортных данных.

Однако с 1 июля 2021 года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срок пребывани
я в пределах действия срока паспо
рта».

Эффективность:
1. Будут уменьшено количество 

штрафов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отокола 
смены паспорта.

2. Информация о паспорте всегд
а будет актуальна статус иммиграц
ии / пребывания.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1345 (0*12* р
усский язык)

Источник https://www.immigration.
go.kr 
법무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

에서만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권 유효기간과 상

관없이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을 부여해 

왔다.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

하세요>                               장올가 기자

외국인 체류기간은 오는 7월부터 자신이 가진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부여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олько в течение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паспор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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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ắc hẳn trong chúng ta đang làm việc tại một 
môi trường nào đó tại Hàn quốc nhằm duy trì ổn 
định cuộc sống cũng như thực hiện những ước mơ 
của riêng bản thân mình. Không ai muốn gặp những 
rắc rối trên đoạn đường mình đã chọn, cụ thể hơn là 
những quấy rối đến từ chính nơi mình đang làm việc 
mà nơi đó lại là nơi bản thân mình dành nhiều thời 
gian để giải quyết công việc. Để có một môi trường 
làm việc lành mạnh, Đoàn nhà báo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tòa soạn báo Đa văn hóa tỉnh 
Gyeonggi chúng tôi hôm nay sẽ cung cấp cho các 
bạn một số thông tin cụ thể để các bạn thêm hiểu 
về quấy rối tại nơi làm việc, từ đó có các biện pháp 
đề phòng cũng như giải quyết khi những rắc rối xảy 
ra nhé!

I. Những ví dụ cụ thể cơ bản nhất về quấy rối 
người lao động tại nơi làm việc

 1. Định nghĩa về quấy rối người lao động tại nơi 
làm việc 

 -Quấy rối tại nơi làm việc được định nghĩa rằng 
đây là một hành vi mà chủ lao động lợi dụng chức 
quyền hay quan hệ của bản thân mình để thực hiện 
những hành vi vượt quá giới hạn của công việc tại 
nơi làm việc cụ thể như thực hiện những hành vi 
không được phép lên thân thể hay tinh thần của 
người lao động hoặc có những hành vi làm ảnh 
hưởng tiêu cực đến môi trường làm việc của người 
lao động.

 2. Những dẫn chứng cụ thể
 ▶Người lao động phải chịu những đối xử bất công 

tại nơi làm việc như chịu sự mắng chửi hay mạt xát 
của chủ lao động, do ảnh hưởng của những hành vi 
này mà người lao động có những triệu chứng căng 
thẳng về thể chất cũng như tinh thần như lo lắng, 
hồi hộp, khó ngủ, khó tiêu, vv buộc phải điều trị các 
triệu chứng này tại cơ sở y tế.

 ▶Một số những quấy rối liên quan đến tình dục 
cụ thể như vụ án đã xảy ra tại nơi làm việc, tính chất 
của vụ án là phải bí mật do đó cả người quấy rối tình 

dục và người bị hại đều duy trì trạng thái làm việc 
của mình tại công sở, người quấy rối tình dục nghỉ 
việc tại nơi đang làm việc và vụ án khép lại nhưng 
những tin đồn sau khi người quấy rối tình dục nghỉ 
việc dẫn đến những triệu chứng như trầm cảm hay 
không có khí lực tại nơi người bị hại.

II. Luật cấm quấy rối người lao động tại nơi làm 
việc

 1. Hiệu lực 
 ▶Luật cấm quấy rối người lao động tại nơi làm 

việc có hiệu lực vào ngày 16 tháng 7 năm 2019 
được quy định trong bộ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của Bộ lao động và được Bộ ban hành thành sách 
hướng dẫn vào ngày 22 tháng 2 năm 2019.

 2. Tình trạng hiện hành 
 ▶Trong 3 năm gần đây nhất kể từ năm 2016 đến 

năm 2018 đã có đến 131 người lao động bị quấy rối 
tại nơi làm việc và con số ngày đang ngày càng tăng 
lên đáng kể. Cụ thể đó là:

 *Tính theo giới tính: Người bị quấy rối là Nữ 
giới có 77 người(58.8%), tính theo độ tuổi: Độ tuổi 
30~39 có 45 người(34.6%), tính theo thời gian lao 
động: Từ 6 tháng trở lên và 5 năm trở xuống có 87 
người(66.4%)

 *Trong đó có đến 88 người(76.2%) cho biết họ 
có những triệu chứng như căng thẳng tột độ và mất 
khả năng thích nghi với môi trường, 33 người(25.2%) 
cho biết rằng họ bị trầm cảm nặng

III. Phương án giải quyết
 1. Ban hành sách hướng dẫn phòng chống quấy 

rối người lao động tại nơi làm việc
Phản ánh tình trạng hiện hành, Bộ đã quyết định 

ban hành sách hướng dẫn phòng chống quấy rối 
người lao động tại nơi làm việc bao gồm đầy đủ và 
chi tiết những nội dung liên quan như phòng chống 
và xử lý khi bị quấy rối.

 2. Những loại hình chủ yếu của việc quấy rối 
người lao động tại nơi làm việc

 *Những hành vi quấy rối gây ảnh hưởng trực tiếp 
đến thân thể người lao động như bạo lực trực tiếp 
lên thân thể người lao động, ném đồ vật vào người 
lao động, những thái độ mang tính uy hiế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Những hành vi quấy rối gây ảnh hưởng tới tinh 
thần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ư lời nói mang tính khó 
chịu hay những lời phỉ báng, vv

 *Những hành vi quấy rối liên quan đến tình dục 
như những lời nói hay những hành độn khiến người 

lao động cảm thấy ác cảm
 *Những hành vi quấy rối gây ảnh hưởng đến kinh 

tế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ư đề cập đến thành quả 
trong công việc, những đánh giá nhân viên mang 
tính bất công,vv

 *Những hành vi quấy rối gây ảnh hưởng đến 
quan hệ của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rong cùng một 
nơi làm việc như những thay đổi trong nhân sự 
mang tính bất công, những hành vi bất lịch sự, vv

 *Những yêu cầu thái quá trong công việc như chỉ 
thị công việc quá đà hay có những hành vi can thiệp 
vào công việc của người lao động một cách thái 
quá, vv

 *Những hành vi bất công trong công việc như 
không giao việc cho người lao động hay không cho 
người lao động cơ hội được làm việc hay thăng 
tiếng, vv

 *Một số những hành vi khác khiến cho người 
lao động gặp những rắc rối khó giải quyết trong lao 
động

 3. Cách phòng chống xảy ra những hành vi quấy 
rối người lao động tại nơi làm việc

◆ Chủ lao động
 -Tổ chức những chương trình phòng chống và xử 

lý khi xảy ra những hành vi quấy rối
 -Hướng dẫn những chính sách trong quấy rối 

người lao động
 -Hướng dẫn cách giải quyết khi xảy ra sự việc
 -Kiểm tra và quản lý định kì những yếu tố nguy 

hiểm có thể gây ra những hành vi quấy rối
 -Cung cấp những thông tin hay tổ chức những 

buổi giáo dục về quấy rối người lao động

◆ Người lao động
 -Tôn trọng mọi mối quan hệ trong công việc
 -Có những đồng cảm và thấu hiểu với các đồng 

nghiệp khác tại nơi làm việc
 -Kiểm tra và quản lý định kì những yếu tố nguy 

hiểm có thể gây ra những hành vi quấy rối
 -Phải thực hiện đúng những quy định về những 

hành động mà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làm

Bài viết của chúng tôi sẽ dừng tại đây. Trong phần 
tiếp theo chúng tôi sẽ cung cấp đến quý bạn đọc 
những vụ án tiêu biểu có liên quan, những phán 
quyết của tòa án cũng như cách giải quyết nếu như 
bản thân chúng ta là người bị hại trong trường hợp 
xảy ra quấy rối tại nơi làm việc nhé.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 quý bạn đọc trong phần 
tiếp theo. (Còn tiếp)                               강혜나 기자

Đừng chịu đựng một mình khi bị quấy rối tại nơi làm việc!
직장에서 괴롭힘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외국인주민을 위한 직장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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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기여 

이민자통합센터서 관련 사업 성과 보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이 지난 3월 12일 이민자통합센

터(센터장 김세영)에서 ‘2020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

최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석영 과

기정통부 제2차관, 문용식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장, 한준호 국회위원, 이재준 

고양시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1076곳의 디지털배움터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약 43만 명이 디지털교육을 

받았다. 올해 디지털배움터는 4월부터 운

영을 재개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층, 결혼이민

자 등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갔고, 취업 

준비생들도 취업에 필요한 디지털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올해는 

배움터 운영 기간이 9개월로 확대돼 디

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

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사업자를 대표해 경기도

사업단의 김정훈 ㈜프로보에듀 소장, 김

세영 이민자통합센터장를 비롯해, 우수 

강사, 서포터즈 수상자들이 참여했다. 이

외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들, 강사·서포

터즈들, 교육생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행사에 참여하고 소감을 전했다.

성과 보고회가 열린 이민자통합센터는 

법무부 인가 기관으로, 경기도 사업을 주

관한 ㈜프로보에듀의 디지털배움터였다. 

특히 이민자 여성을 서포터즈로 ㈜프로

보에듀가 채용하여 다른 이민자 가족들

에게 다양한 디지털교육을 제공하여 최

우수 배움터로 선정됐다.

이지은 기자

‘그림책 활용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고양시(시장 이재준) 풍동도서관은 부

정적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다루기 위

해 ‘그림책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강연은 오는 4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줌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

로 진행된다.

문경하 그림책 상담사가 진행하는 본 

문화프로그램은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

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읽음으로써, 자녀

들에게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해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대

화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녀들에게 책을 꼭 읽어주지 않

더라도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그림을 보며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1회(4월6일) 「어둠 그리

고 우주」의 부정, ▲2회(4월13일) 「친

구가 미운 날」의 미움, ▲3회(4월20일) 

「불안」의 불안, ▲4회(4월27일) 「화가 

난 아서」의 분노를 주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3월 22일 오전 10

시부터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

(goyanglib.or.kr)를 통해서 할 수 있으

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부모가 먼저 읽는 그림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문의는 풍동도서관(☎031-

8075-9142)로 하면 된다.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는 다문화가족들

은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고 다양한 프로

그램에 참여해 보자.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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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an

대한민국에서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상

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해 행

정.재정.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

게 되면서, 특례시 승격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상호문화도시’를 실증하고 세계도시로 도약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안산시는 국제 상호문화도시를 중심축으로 하는 상호

문화 특례시 승격에 도전한다”라며 “100여 개 국가 출

신의 외국인 주민 8만2천여 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 안

산에서 전국에 파급될 수 있는 이상적인 상생문화 모델

을 만들어 낼 것이다”고 밝혔다.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

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는 추가로 특

례를 둘 수 있다’는 내년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

198조를 근거로 한다.

윤 시장은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을 통해 ▲자율형 국

제학교 설립 ▲세계시민 주거단지 조성 ▲상호문화연구

원 설립 ▲전담 행정기구 확대 및 권한 강화 ▲상호문

화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국 유일 원곡동 다문화특구는 특례시 승격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어우러지는 국제학교 및 주거단지가 

조성돼 세계 각국의 문화가 안산을 찾아오고, 안산이 

만드는 ‘K-문화’가 세계로 발산되는 쌍방향 상호문화가 

이뤄지는 세계적인 국제문화 앵커지구로 거듭난다는 비

전을 제시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에

도,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체계를 ‘상호문화 도시국’ 신설을 비롯해 조직정원 

산정 시 외국인 수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2월 기준 안산시 외국인 인구는 8

만2천190명으로 전국 제일의 외국인 수요를 자랑하지만, 

전국 82개 각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행정·조직 등 산정에서는 외국인 수가 

제외되면서 현재 50명 남짓에 불과한 전담 공무원으로 

외국인 행정수요를 감내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은 도시발

전에 획기적인 양분이 되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실

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상호

문화도시를 실증하고, 상호문화 행정 기준을 만들어나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을 건의하는 등 특례시 승격을 적

극적으로 추진 중인 윤 시장은 시 품격을 높이고, 세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특례시 

승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상호문화 특례시는 안산시의 세

계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

이다”라며 “반월공단으로 출발한 안산시가 이제는 ‘상호

문화’라는 미래가치를 바탕으로 특례시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 추진 나선다

국제학. 세계시민 주거단지. 연구원 설립 등 추진 구상

안산시. 중진공. 소진공, 외국인

주민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

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함께 외국

인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

하는 안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중진공과 소

진공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신청 대상자는 외국인주민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다음 달 초 정책설명회를 거쳐 온라인 창업아

카데미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정책설명회는 정부 정책자금 설명 및 신청 

방법 안내와 더불어, 비자 등 창업을 위한 자격, 세

금·노무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도 마련됐다.

또한 동 사업 수료자가 중진공 경기서부지부 및 

소진공 안산센터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기업평

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해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및 기업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홈페이지

(global.ansan.go.kr) 또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

국인주민정책과(031-481-37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法務部、外国人滞在期間はパスポート有効期間內のみ付与

法務部は2021年7月1日から外国人の国内滞在期間をパ

スポート有効期間內のみ付与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この間法務部はパスポート有効期間とは関係なく外

国人に滞在期間を付与していた。

例えばパスポート有効期間は2021年6月まででも、

滞在期間は2021年11月となるようなケースだ。この場

合、該当外国人はパスポートが満了しても再発給しな

いという問題があった。その数が2020年基準で96,130人

達するという。 

その結果外国人がパスポート変更事項を申告せず、

2019年パスポート情報違反件数は8,768件で 罰則金が

約11億ウォンになったという。そのため正確な出入国

および滞在現況把握ができないという問題が起きてい

た。 ただし今回の措置で一部外国人住民にとっては不

利益と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外国人住民が滞在期間

を延長するために出入国官署を訪問すると、規定上2年

間の滞在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でも、パス

ポート有効期間が6ヶ月だけだと滞在期間を6ヶ月だけ

しか延長できないからだ。

つまりこの外国人住民は6ヶ月以內にまた出入国官署

を訪問せねばならなくなる。

7月からパスポート有効期間內のみの滞在期間を付与

することになるので、パスポート変更申告違反罰則金

が減少し、パスポート情報を常時現行化して正確な出

入国滞在管理などの効果が期待できる。

ただし永住資格(F-5)、難民認定者(F-2-4)、人道的

滞在許可者(G-1-6)は除外される。韓国での持続的な滞

在が可能な外国人住民で、本人の選択によって韓国で

の滞在を続けることができ、この規定の適用を受けな

い。また外国人住民は本人のパスポートを新しく発給

する場合、出入国管理法に従って15日以內に管轄地方

出入国・外国人官署に申告せねばならない。

滞在期間延長を申請する外国人も、現在の滞在期間

が満了する4ヶ月前から満了当日までに申請せねばなら

ない。滞在期間満了後に滞在期間延長許可を申請する

と、出入国管理法によって罰則金が付加される。 

法務部関係者は“今回滞在期間付与基準を改善し、

韓国に滞在している外国人の管理に問題がないように

一層努力する”とした。<한글 기사 36면> 아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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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4월 2일 

사지 멘디스(Dr. A. Saj U. Mendis) 주

한 스리랑카 대사를 초청해 양국 우호협

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조성

을 위한 상호문화이해 특별강연’을 진행

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

해 스리랑카 주민, 관계기관, 안산시 공

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

시는 국내 최초로 상호문화도시가 됐다. 

여러 평가요인 중 안산시의 다문화자녀 

보육료 지원과 코로나 정국의 어려움을 

뚫고 외국인주민에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다른 도시와 달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글로벌도시 안산시는 문화

다양성을 한데 모을 기회가 없었는데 국

제거리극축제를 통해 세계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

다리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자로 나선 사지 멘디스 주한 스리

랑카 대사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소개하고, 스리랑카 관

광지 및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는 등 상

호문화이해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

했다.

사지 멘디스 대사는 “안산시와는 문화

다양성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도 하고 있

다.”라면서 “스리랑카인은 중동, 말레이시

아, 한국 등 해외에서 근무하지만 한국

이 가장 소수다. 하지만 다른 국가보다도 

많은 소득을 얻고 스리랑카로 모두 보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코이카 설립 이후 스리

랑카를 많이 도와주고 협력해 주고 있

다”면서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과 스리랑

카의 지나온 역사 등을 설명하며 양국의 

이해를 도왔다. 사지 멘디스 대사는 특히 

스리랑카의 내전, 교육 등을 설명하며 한

국의 성장동력으로 혁신성, 창의성, 잠재

력을 들며 스리랑카의 현재 상황과 비교

했다.

사지 멘디스 대사는 전(前) 주바레인 

스리랑카 대사를 역임하고, 2019년 9월 

주한 스리랑카 대사로 임명됐다.

사지 멘디스 대사는 “한국은 흔들리

지 않는 집념과 헌신이 있으며 이는 다

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의 특징이

다. 한국에서 일한 스리랑카인이 스리랑

카로 돌아오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

닌 다른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가가 된

다.”라며 GDP의 큰 부분을 이주노동자가 

기여하는점을 들며 “고용노동부에서 코

로나19로 어렵지만, 스리랑카인 이주노동

자를 더 받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과 관련 윤화섭 안산시

장은 “강연 초청에 응해주신 사지 멘디

스 주한 스리랑카 대사께 감사드린다”라

며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 글

로벌 파트너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

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에

서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 ICC)로 지정됐으며, 전 세계 주요 

26개 상호문화도시 가운데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최상위권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있는 섬 나라이

며 옛 이름은 실론(Ceylon)이다. 팔크 해

협을 사이에 두고 인도 반도의 남동 해안

과 마주보고 있으며 수도는 스리자야와

르데네푸라코테이다. 화폐는 스리랑카 루

피다. 낮은 출생률로 인구성장률이 낮으

나 인구밀도는 매우 높으며 개발도상국

으로서는 유아사망률과 전체사망률이 낮

은 편이다.                  김영의 기자

“글로벌 파트너로써 양국 우호 협력 관계 전하고 스리랑카 소개”

안산시, 스리랑카 대사 초청 글로벌 파트너십 조성을 위한 상호문화이해 특강

韩国政府3月31日下午在政府首尔办公楼举行了由国

务总理丁世均主持的第25次外国人政策委员会。

当天的会议审议了《2021年外国人政策实施计划》和

《2019年外国人政策推进业绩评价结果》，讨论了《人口终结

交叉点时代为经济增长注入活力的外国人力资源活用方

案》。

根据2021年外国人政策执行计划，19个中央部门和17

个地方自治团体为了达成开放、统合、安全、人权合作等5大

政策目标，计划推进1215个课题。

政府决定，构筑仁川机场内签证发放及滞留管理咨询

系统，通过改编韩国留学综合系统，提供网上一站式留学

服务等，提高外国人的易达性和便利性。

另外，还将扩大通过外国人综合咨询中心(1345)、外国

人力咨询中心、Danuri热线中心等的生活支援服务，并增

加多文化教育政策学校(幼儿园)(149个→162个)，同时地方

自治团体“外国人居民支援协议会”扩大外国居民参与等，

为外国人在韩国社会稳定定居提供支援。

另外，为使国民和移民者共同建立安全的社会，政府

计划引入“电子旅游许可制度”，以加强利用乘务人员事先

确认系统等尖端技术的国境管理，同时还将引入“电子旅游

许可制度”，以最大限度地减少计划入境的外国人的旅游

信息收集、拒绝入境过程中发生的摩擦等。

电子旅游许可制度(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是指外国人申请无签证入境时，事先在网

上输入个人信息和旅游信息，并得到相关国家的旅游许可

的制度，目前只在澳大利亚、美国等部分国家运营。

与此同时，会议还讨论了为应对国内人口减少带来的

潜在增长率下滑，提高经济增长活力的“外国人力资源利用

方案”。

由于新冠病毒导致国家间的移动受到限制，中小制造

业、农畜渔业等领域的人力不足现象进一步扩大，并为了解

决这一问题，决定积极利用滞留在国内的非专业人力(E9签

证)。

对此，政府将非专业就业资格的外国劳动者再入境限

制期限从目前的3个月缩短到1个月，如果因感染疾病等自

然灾害导致出入境困难，将在1年的范围内延长就业活动

时间。另外，在允许在韩国合法滞留的外国人进行暂时性

季节性工作的同时，计划以柬埔寨、老挝等防疫状况较好

的国家为中心，扩大外国劳动者的入境。

与此同时，到2025年为止，将年1000名水平的熟练技能

人才配额扩大到2倍，并允许国内大学毕业的留学生进入

熟练技能人才行列，从而降低在确保海外人力资源过程中

经历的企业负担。另外，为了在急剧变化的国际产业中确

保竞争优势，决定积极引进引领国内尖端技术和新产业领

域的海外优秀人才。

与此同时，考虑到66%的滞留在国内的外国人集中在首

都圈，所以在吸引外国人力方面面临困难的地方自治团体

的现实情况，计划研究引入与地方自治团体的居民扩大政

策相关的地区特化长期滞留签证、放宽人口减少地区取得

在外同胞资格条件等支援非首都圈外国人定居的多种方

案。韩国政府计划，在推进在此次会议上审议的2021年外

国人政策的同时，制定为吸引和利用外国人力资源的政府

战略，计划提出“第四次外国人政策基本计划”(2023至2028

年)。<한글 기사 24면>                  왕그나 기자 

总人口减少时代!人口问题解决方法，在外国人政策中寻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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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한식은 설날과 추석에 

크게 밀려났지만, 고려인에게 한식은 민

족 명절로, ‘부모의 날(родительск

ий день)’이라 부르며 성묘와 벌초를 

하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고려인너머에서는 특히 매년 한식 행

사를 통해 ‘4월 참변’으로 일제에 희생된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선조들을 

기리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

지고 있다.

#고려인 가족의 한식날, 아픈 역사를 

만나다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가 위탁운영 

하는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센터장 김영

숙)는 대한고려인협회(협회장 노알렉산드

르)와 함께 지난 4월 5일 오후 1시, 고려

인문화센터 다목적실과 전시관에서 고려

인 동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개척

과 투쟁의 고려인 선조를 기억하며, 고려

인의 한식’ 행사를 열었다. 

매년 큰 행사로 진행해 왔지만, 코로나

19로 지난해 중단돼 많은 이들의 아쉬움

을 샀다. 올해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방

수칙을 지키며 한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알렉산더의 사회로 

2016년부터 지낸 온 한식 차례 영상물을 

보며 추억하는 시간과 더불어 ‘4월 참변’

을 알리고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너머 고려인역사교육위원인 신대광 위

원은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서 연해주에도 소식이 전해졌고, 3월 17

일 연해주 곳곳에서 3.1만세운동이 벌어

졌다.”라면서 1920년 4월 4~5일에 일제가 

저지른 연해주 고려인의 학살 만행인 4월 

참변에 관해 설명했다.

김영숙 센터장은 “매년 한식 행사는 

고려인 동포들이 직접 준비하고 지역주민

과 함께하는 명절 행사로 열렸다. 한식을 

통해 내 조상과 함께 4월 참변 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추

모하는 행사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고려인 동포들이 차례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추억들과 고려인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이어졌다.

고려인 동포 이에다씨는 “한식은 고려

인들이 각자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는 형

태로 의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 생각이 많이 났고 가

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라고 말

했다. 

엄빅토르씨는 “한식 명절은 고려인 동

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구소련

에서는 이날이면 출근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을 만큼 중요한 날이었다”라며 

“올해는 일하느라 참석 못 한 이들이 많

지만, 내년에는 손주들과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해 후손들에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

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고려인 선조에 대한 추념

식을 마친 후 직접 준비해 온 음식을 차

례상에 올리고 조상들께 절하며 추념하

는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고려인 어머니들로 이루어진 제비봉사

단이 준비한 고려인식 차례상에는 염지

채(부추나물), 지름구비(찰떡), 깝초네(훈

연생선) 등과 독립국가연합에서 주로 소

비되는 보드카, 초콜릿 등이 올려졌다. 

차례 후엔 차례상에 올린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함께하는 내년을 기약했다.

한편 신한촌 참변이라고도 불리는 4월 

참변은 적백내전의 막바지에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진주해 고려인들을 마

구잡이로 학살한 사건이다. 

고려인들은 처참한 피해를 입었고, 민

족지도자 최재형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

운동가가 체포되어 순국했다. 

하지만 스탈린 정권하에서 민족문화를 

드러내는 것은 금지되었고, 고려인들은 

집에서 조심스럽게 4월 참변에 돌아가신 

선조들을 기리며 한식 명절을 보존했다. 

너머는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안정

적 체류와 더불어 사회통합, 교류, 지원, 

상호협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인한국어 수업, 미

래세대사업으로 초등저학년 돌봄과 방과

후교실 그리고 청소년 역량강화사업의 통

역자원봉사단, 유리시아학교, 멘토, 역사

교실 등이 있다. 또한 전국고려인네트워

크 지원으로 강제이주기념행사, 한식명절, 

문화체육활동 및 동아리지원 등의 다양

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김영의 기자

<현장을 가다>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 품은 고려인 한식 행사

(사)너머, 4월 참변으로 일제에 희생된 선조 알리고 추도하는 추념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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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не встречае
тся все больше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ш
едших свой путь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
йском обществе, 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
ющих в улучшении социальной и п
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иностранцев св
оего региона. Многим из них вполн
е можно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к
онкурсе по поиску лидеров среди и
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прови
нции Кёнгидо.

Центром поддержки прав иностр
анцев Кенгидо с 29марта 2021г. про
водится конкурс по поиску лидеров 
среди мигрантов, живущих в прови
нции, котор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и успешное лидерство в местном с
ообществе.

Требования к кандидатам:
- Пример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ом

петентности, полученной в Корее,
демократичности, положительно

го влияния на проявление лидерст
ва в отношении культуры прав миг
рантов и корейцев;

- пример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а также пример содействия понима
нию иностранцами вклада в полит
ику и общество провинции;

- Другие рекомендуемые пример
ы.

Будет отобрано 5 человек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енг
идо. В случае, если претендентов б

удет много , выбор будет проходит
ь с учето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 пола и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Подача заявок состоит из 2 этап
ов: отправка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
тов и собеседования.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проводится с 
29 марта по 24 апреля 2021 г. на эл
ектронный адрес gmhr@gmhr.or.kr.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риема докуме
нтов будет назначена дата собесе
дования.

После приема заявок окончатель
ное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обсуждения отборочно
й комиссии. Финальное оглашение 
отобра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планирует
ся до 3 мая 2021г. личным извещен
ием.

Победителей ожидают следующ
ие призы:

- Медаль от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о
ддержки прав иностранцев Кёнгид
о;

- Создание видеоролика и книги 
по деятельности;

- Оплата за интервью и съёмку (1
млн.вон)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резюм
е и разрешение на заявку иностран
ного лидер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рек
омендации заявителю иностранног
о лидера.

(формы необходимых и дополни
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можно скачат
ь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прав 
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по ссылке http://
www.gmhr.or.kr/bbs/board.php?bo_
table=notice&wr_id=230)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должн
ы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ы обязательн
о, а в случае если есть рекмендате
ль, 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
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даст дополнител
ьные баллы.

Перед участием в конкурсе необ
одимо принять к сведению следую
щие пункты:

- Планируется выпуск и распрост
ранение книги, основанной на деят
ельности выбранных кандидатов, и 
видеоролика на главной странице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права иностран
цев Кёнгидо и в фейсбуке,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согласие кандидата на 
выпуск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ниги и 
видеоролика.

- Если указанные в резюме сведе
ния расходятся с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
ью, то

заявка будет отклонена.
- Ошибки и упущения в описании 

деталей заявки, недостатки, вызва
нные невозможностью связаться и 
т. д., на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явителя.

Все вопросы по тел: 031-492-
9347.

Думаю, что с ростом числа иност
ранцев, очень важно и правильно п
оказать и понять на примере лидер
ов возможные трудности в адаптац
и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и способ
ы их решения. Уверена, что и сред
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ов есть немало достойных кандида
тов.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

석)는 한국에서의 이주 경험을 바탕으

로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

휘하고 있는 도내 이주민을 선정, 소개

하기 위해 ‘지역사회 성공적 정착을 위

한 이주민 리더 발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선정요건은 한국에서 체득한 직무역

량, 민주주의, 인권문화로 내국인 및 이

주민에 대한 리더십 발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가진 외국인주민과 

성공적인 도내 정착과 지역사회 공헌으

로 이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사회통

합에 기여한 외국인주민 등이다. 그 밖

에 이주다문화 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외국인주민도 지원할 수 있다.

선정인원은 경기도에 체류하는 이주

민 5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적, 

성별, 체류자격 등을 고려하여 배분해 

선정한다.

선정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조사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다

만, 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절차 생

략할 수 있다.

선정된 이주민에게는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장 상패가 수여되며 활동

영상 및 자료집을 제작한다. 면접료 및 

출연료 100만원도 지급된다.

접수서류는 이주민 리더 신청자 이력

서와 이주민 리더 신청 동의서 등이다. 

이주민 리더 신청자 추천서가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더 좋다.

서류접수는 2021년 4월 23일까지이며 

서류접수 후 신청자와 개별적으로 면접 

등이 진행된다.

최종 대상자는 5월 3일 개별통지한

다. 문의사항은 031-492-9347로 하면 

된다. 

한편, 오경석 소장이 이끌고 있는 경

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다.  

김엘레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

자단

Поиск лидеров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이주민 리더를 찾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다문화 사회에 모범이 될 이주민 리더 발굴 자료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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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Dù các bạn có là công dân của quốc gia nào đi 
chăng nữa thì việc thực hiện đúng những quy định 
mà luật pháp của quốc gia đã đặt ra là một vấn đề 
được đặt lên hàng đầu nhằm mục đích duy trì trật tự 
trong xã hội. 

Các bạn không chỉ phải tuân thủ luật của quốc 
gia nơi các bạn sinh ra và lớn lên, nếu các bạn di 
chuyển sang một quốc gia khác để định cư thì việc 
tuân thủ luật pháp mà quốc gia đó đặt ra là một điều 
đặc biệt cần thiết. 

Hôm nay mời các bạn hãy cùng chúng tôi tìm hiểu 
những trật tự cơ bản trong luật pháp của đất nước 
Hàn quốc-quốc gia mơ ước được đặt chân đến dù 
chỉ một lần của nhiều bạn trẻ nhé!

I. Luật pháp trong cuộc sống sinh hoạt hàng ngày.
 Q1: Người quen muốn vay tiền của các bạn. Mặc 

dù người đó là người có thể tin tưởng được nhưng 
bạn vẫn lo lắng. Nên làm thế nào trong trường hợp 
này?

 A1: Để không xảy ra những hệ lụy đáng tiếc và 
khó xử trong các mối quan hệ, nếu có liên quan đến 
giao dịch về tiền, các bạn nên giữ lại chứng cứ đó là 
hồ sơ giấy tờ có liên quan đến giao dịch. 

Trong trường hợp này, người cho vay tiền nên viết 
giấy Cho vay tiền, nội dung ghi rõ bên vay và bên 
cho vay, ngày giờ và số tiền cho vay, số tiền lãi, và 
ngày mà người vay cần phải trả lại số tiền đã vay 
cho người cho vay. Giấy Cho vay tiền các bạn có 
thể tự viết tay và kí tên hoặc theo một mẫu nào đó 
tùy các bạn lựa chọn.

 Q2: Tôi đã tìm được một ngôi nhà mà mình cảm 
thấy vừa lòng, tuy nhiên khi chuẩn bị kí hợp đồng 
thuê(mua) nhà tôi không biết là ngôi nhà đó có vấn 

đề gì không ổn hay không và tôi đã từng được tư 
vấn rằng không nên chuyển tiền đặt cọc thuê(mua)
nhà một cách tùy tiện. Tôi phải làm sao trong trường 
hợp này?

 A2: Khi cần thuê(mua) nhà, các bạn nên thông 
qua văn phòng môi giới nhà đất hơn là giao dịch trực 
tiếp với chủ sở hữu của ngôi nhà đó. 

Để xác nhận xem ngôi nhà đó có vấn đề gì về mặt 
pháp luật hay không, các bạn nhất định phải yêu 
cầu chủ sở hữu ngôi nhà hoặc văn phòng môi giới 
nhà đất xuất trình Giấy tờ nhà. 

Tuy nhiên những thủ tục và yêu cầu trong việc 
thuê nhà sẽ khác với mua nhà, do đó các bạn hãy 
nhờ tới sự giúp đỡ của nhân viên văn phòng môi giới 
nhà đất để xác nhận một cách cụ thể.

II. Tiền phạt trong một số trường hợp vi phạm cụ 
thể

 1. Phạt tiền dưới 100,000won trong trường hợp vi 
phạm các nội dung sau:

 ▶Vào nhà hay xe ô tô của người khác một cách 
bất hợp pháp mặc dù nhà hay xe đó không có người 
ở bên trong cũng như không có người quản lý.

 ▶ Giấu hung khí gây nguy hiểm như dao, kiếm, 
súng, vv có thể gây nguy hiểm đến tính mạng của 
người khác

 ▶ Những hành vi đánh người có chủ ý
 ▶ Vứt rác thải không đúng nơi quy định
 ▶Tiểu, đại tiện bậy trên đường
 ▶ Làm hỏng các thiết bị và cơ sở công cộng như 

công viên, đường sắt, đường bộ, cây, hoa, vv
 ▶ Uống bia rượu và gây mất trật tự công cộng
 ▶ Ăn mặc hở hang quá mức hay không mặc quần 

áo tại những nơi công cộng, vv
 ▶ Những hành vi chống đối người thi hành công 

vụ
 ▶ Chơi đùa với đạn, súng, bom, vv gây nguy hiểm 

đến tính mạng con người
 ▶ Đi các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nhưng không trả tiền, ngủ tại những nơi công cộng
 ▶ Một số những hành vi được quy định khác, vv
 2. Phạt tiền dưới 200,000wo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vi phạm sau:
 ▶ Đăng tải những nội dung không đúng hay lược 

bỏ những nội dung cần thiết trong các bản tin, tờ 

báo, vv
 ▶ Quáng cáo không đúng sự thật nhằm thu hút lợi 

nhuận
 ▶ Chống lại người thi hành công vụ
 ▶ Một số những hành vi vi phạm khác được pháp 

luật quy định
III.  Những quy định trong xử lý rác thải sinh hoạt
 1. Rác thải sinh hoạt nhất định phải được phân 

loại trước khi xử lý
 Mỗi một loại rác thải như giấy, nhựa, đồ ăn, vv lại 

được xử lý theo mỗi cách khác nhau. Do đó trước 
khi vứt rác, nhất định phải phân loại rác thải và vứt 
rác theo cách phân loại đó. Nếu vi phạm sẽ có thể 
bị phạt tiền từ dưới 1 triệu won.

 2. Cách phân loại rác thải
 Tùy theo mục đích mà chúng ta có thể phân loại 

rác thành 3 loại chính
 ▶ Rác thải thông thường: Giấy
 ▶ Rác thải thức ăn: Đồ ăn thừa - Dùng túi chuyên 

đựng rác thải là thức ăn để xử lý
 ▶ Rác thải tái sử dụng: Những chai lọ, những hộp 

sắt, các vật dụng được làm bằng nhựa, vv
 3. Các xử lý những loại rác thải có trọng lượng 

lớn
 Để vứt những loại rác thải có trọng lượng lớn, 

trên những loại rác thải đó bắt buộc phải được dính 
miếng dính vứt bỏ rác thải chuyên dụng do Ủy ban 
nơi bản thân đang sinh sống cấp. 

Các bạn có thể trực tiếp đến Ủy ban để thông 
báo hoặc liên lạc bằng điện thoại cho công ty vận 
chuyển rác thải có trọng tải lớn, họ sẽ hẹn ngày giờ 
đến địa điểm đã hẹn để thu rác thải.

Số điện thoại liên hệ ☎ 1599-0903 hoặc có thể 
đăng kí hẹn lịch tại trang web www.edtd.co.kr

어느 나라의 시민이든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

어나고 자란 나라의 법규를 따라야 할뿐만 아니라 정

착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면 그 나라의 법규

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

는 나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꼭 준수해야 겠습니

다.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주택임대차 상식 등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의 생활법률 안내 

Tìm hiều về Trật tự là chế độ của một số nội dung về Luật pháp Hàn quố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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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제 검사로 확산 조기 차단

윤화섭 시장 “방역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 향상”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외국인 노동자

를 대상으로 내린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최소 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지난달 8일부터 25일까지 외

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3만9천12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를 실시,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검사 양성률은 0.12% 수준으로, 

비슷한 방식의 대규모 일제검사의 양성

률이 보통 0.01~0.02% 수준인 것을 비교

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다.

확진자 46명에 대해 접촉자 추적에 들

어간 시는 이 가운데 12명이 7개 사업장

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 사업장은 전체 직원이 160명에 달

하는 곳도 있었으며, 70여 명이 근무 중

인 사업장도 있었다. 3곳은 20명 안팎, 5

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2곳이었다. 반

월. 시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1만여 개의 사업장이 가동 중

인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조업

이 중단되면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

된다.

특히 사업장 종사자 확진자 12명 모두 

20~30대여서 조기에 발견하지 않았다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들을 포함한 전체 확진자 46명 가운데 45

명의 연령대는 20~50대였다.

이번 검사는 경기도가 지난달 8~22일 1

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

령을 내린 데 이어 같은 달 11~25일 외국

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

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

고 고용하도록 하는 윤화섭 시장의 행정

명령에 따른 것이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도서관 주

간’(4월12~18일)과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에서 외국 어린이 도서를 전시한다.

행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까

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제1영어자

료실에서 전시하는 외국 어린이도서

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활용 가

능한 도서로, 총 4개 국어(영어, 독일

어, 이태리어, 프랑스어)의 카테고리

(사운드북, 플랩북, 쓰기.문법, 리딩) 

100종이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라이브러리 소

장도서 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서 진행하는 ‘외국아동자료 기관 대

출 서비스’를 활용해 외국 어린이 원

서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

의 폭넓은 자료 이용과 독서진흥 활

동 지원을 통해 책 읽는 안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481-3890) 

또는 홈페이지(http://lib.ansan.

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교과서 등 다문화 도서를 만

날 수 있는 또 한가지 방법은 한결문

고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 다문화

도서 수입판매업체 1위인 한결문고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다양한 외

국도서를 만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외국 어린이 도서, 외국교과서 등 전시 개최

유튜브 ‘원곡클라스’ 확대 운영된다

안산시, 외국인공동체 연계 흥미로운 콘텐츠 도입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

원본부는 코로나19 상황전파 등을 위

해 홍보채널로 시범운영 하던 유튜브 

채널 ‘원곡클라스’를 외국인공동체와 

연계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곡클라스는 지난해 3월 개설돼 

외국인 주민에게 코로나19 상황과 예

방수칙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왔다.

안산시는 올해부터 국가별 공동체

와 연계해 각국의 전통공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

를 접목해 더 유익하고 흥미 넘치는 

채널로 개편했다.

지난 2월 베트남 편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협회 주관으로 공동체 

소개, 베트남 전통공연을 선보였다. 

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를 5개 국어로 제작해 알리기도 

했다.

3월에는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밴드

의 전통춤 공연 등으로 큰 호응을 얻

어 1천500여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

다.

이 밖에도 원곡클라스는 ▲안산의 

주요 관광지 소개 및 체험 ▲한국 요

리 만들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

텐츠를 선보여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계자는 “유

튜브 원곡클라스를 통해 한국문화 및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데 최

선을 다하겠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문

화 역량을 향상하는 데 기여가 되도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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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지원 및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

해 2018년부터 하나금융나눔재단의 후원으로 결혼이민

자 가족코칭상담사를 지역에 파견하는 ‘맘 이음 어벤져

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결

혼이민자 가족코칭상담사를 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

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위기상

황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양성된 8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코칭상담사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는 지역의 각 다문화가정, 학

교, 유관기관 등에서 다각적인 상담과 상담통역 및 지

역사회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가족상담팀(070-4119-

0426)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가족봉

사단’은 3월 봉사활동을 편백 안마봉 만들기 및 시설 

기증행사를 진행했다.

모두가족봉사단의 3월 활동은 3월 20일과 21일, 28일 

이뤄졌으며 20가족이 비대면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

다.

다 함께 제작한 편백안마봉은 시흥시 비젼하우스 장

애인 및 엘림양로원 어르신 75명에게 전달했다.

김영의 기자

정왕본동 유관단체협, 재난기본

소득 외국인 현장접수 지원 나서

시흥시 정왕본동 유관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왕본동은 전체인구수가 4만2,115명 중 내국

인 2만274명, 외국인 2만1,841명으로 외국인 수가 내

국인 수보다 더 많다. 특히 경기도 내 두 번째로 외

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해 현장접수 상황이 다소 혼

잡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외국인 현장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접수 시간을 20시까지 연장했으며, 일요일인 4일에

도 9시부터 17시까지 접수를 진행했다.

여기에 유관 단체 회원들도 손을 보탰다. 정왕본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

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정죽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외국인자율방범

대 등 9개 유관단체협의회 회원 100여 명이 재난기

본소득 현장접수를 적극 돕고 있다. 유관단체 회원

들은 외국인 현장접수가 시작된 4월 1일부터 4월 30

일까지 오전, 오후 근무조를 편성해 현장에 방문하

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된 신청서 작성 등을 돕는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어려움, 가족코칭상담사가 도와요

시흥건가다가, 결혼이민자 파견 활동 ‘맘 이음 어벤져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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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иняти
е мер в целях блокировки "голосов
ого фишинга"(мошенничество), исп
ользующие мобильные телефоны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р 
Пак Бом Гье) с 1 апреля усилит ин
формационную связь с соответств
ующ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целях п
редотвращ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
дставных" телефонов в различных 
преступных целях, таких как "голос
овой фишинг" и др., зарегистриров
анных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и используе
мых после выезда из страны владе
льцев, в надежде на то, что иностр
анцы больше не заедут в страну.

Бывали случаи когда иностранн
ый резидент во время проживания 
в Корее, подключивший на своё им
я телефон, после выезда из стран
ы и при повторном заезде сталкив
ался с проблемами, связанными в 
не закон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его те
лефона. 

Во избежании таких случаев Мин
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были приняты 
следующие меры.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иностранца 
аннулируется сразу после выезда 
из страны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злоу
потреблений телефонов для голос
ового мошенничества.

Мобильные телефоны, зарегистр
ированные на им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
и выезде из Кореи владельца, буду
т немедл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и а
ннулированы,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
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обильных те
лефонов в Корее в качестве "подс
тавных" телефонов для различ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как например "голос

овой фишинг".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2-го числ

а заявило: «С 1-го апреля, информ
ация о выезде из страны, иностран
цев, подключившие мобильные те
лефоны, ежедневно будет передан
а в Корейскую ассоциацию содейс
твия информации и коммуникации 
(KAIT) в целях принятии мер по пре
дотвращению преступных злоупот
реблен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ожно б
ыло отключить или приостановить 
действие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ср
азу после выезда из страны владе
льца».

До эт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трижды в год предоставляло KAIT 
информацию об отъезде иностран
цев. 

Однако из-за ограниченного пред
оста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на блоки
ровку сотовых телефонов уходило 
до четырех месяцев, а в этот перио
д сотовые телефоны иностранцев, 
покинувших Корею, могли быть исп
ользованы для совершения престу
плений, таких как голосовой фиши
нг. 

Кроме того, в случае иностранце
в, прибывающих н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и 
оформляющих телефоны с предоп
латой,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отсутствует 
система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о в
ыезд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стаются не 
замеченными для контрмер по пре
дотвращению незаконного использ
ования услуг связ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KAIT с 
авгус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пособство
вали улучшению системы информ
ационной связи, а с 1-го апреля бу
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полномасштабны
е меры по блокировки мобильных т
елефон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после вы
езда из страны владельцев.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

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

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 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다. 

하지만 3회에 불과한 정보제공 주기

로 인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

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

불폰의 경우에는 출국정보 공유가 안

돼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사

각지대로 남아있었다.

2021년 2월 기준 외국인의 휴대폰 가

입현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은 후

불폰은 128만건(전체 후불폰의 1.9%)

이며 선불폰은 116만건(전체 선불폰의 

43.8%)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8월부터 한국

정보통신협회(KAIT)와의 협업으로 외

국인 명의 휴대폰 악용방지를 위해 시

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1일부터 휴대폰

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하여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시켜 범죄악용 차단조치

를 시행했다.

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

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함에 따

라,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 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인 차규근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장)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

뉴스를 검색하세요> 

장올가 기자

법무부, 외국인 출국 시 소유 휴대폰 해지...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инятие мер в целях блокировки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а", использу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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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사회,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응원 한목소리 내다

정왕본동·군자동 유관단체 등 미얀마 국민에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 전달 잇달아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응원하는 시흥시 지역사회

의 바람이 모이고 있다.

#정왕본동 외국인자율방범대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오을근)는 지난 4월 6일 

정왕본동 외국인자율방범대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응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파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등 8개국의 외국인 주민

으로 구성된 정왕본동 외국인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미

얀마의 민주화 시위 지지 팻말을 들고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깊은 연대를 표했다.

수바칸 정왕본동 외국인자율방범대장은 “미얀마의 민

주주의 투쟁 활동에 대해 적극 응원하며 지지하고 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얀마 

국민이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길 소망한다”고 전

했다.

오을근 정왕본동장은 “정왕본동 외국인자율방범대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지지 활동을 펼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과 응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군자동 유관단체협의회

군자동(시장 임병택) 유관단체협의회와 동 행정복지

센터는 지난 6일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살상 행위를 강

력히 규탄하며,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

쟁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했다.

군자동은 이날을 시작으로, 응원 동영상 제작과 응원 

상징 사진 촬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민

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할 계획이다.

정영미 군자동장은 “뉴스에서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라면

서 “현재도 미얀마 사람들은 손가락 세 개로 총탄을 막

아 내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당하고 있다.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지만 진심 어린 응원과 지지로 미

얀마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재 협의회장은 “민주주의는 절대 총과 칼로 무너

지지 않는다”라며 “2021년 미얀마의 봄은 우리나라 4.19

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의 민주화 투쟁 역사와 유

사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미얀마 국민의 고귀한 투쟁

을 적극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간곡히 염원한

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왕본동 유관단체장협의회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오을근)는 지난 4월 5일 

정왕본동 유관단체장 협의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쳤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정왕본동의 유관단

체장으로 이루어진 정왕본동 유관단체장협의회 일동은 

‘미얀마 민주화 시위 지지’ 팻말을 들고 미얀마의 민주

화 투쟁을 통한 ‘미얀마의 봄’이 오기를 소원하며 인간

의 존엄과 민주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을 

응원했다.

김장철 정왕본동 유관단체장협의회장은 “미얀마의 민

주주의를 응원하는 정왕본동 주민들이 뜻을 모아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응원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

에게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오을근 정왕본동장은 “하루빨리 미얀마에 따뜻한 평

화가 찾아오길 바란다. 우리 동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

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法务部表示，从2021年7月1日开始，只在护照有

效期间内允许外国人在国内滞留。

此前，法务部对外国人允许的滞留时间与护照有

效期无关。

例如，护照有效期截止到2021年6月，但滞留时间

截止到2021年11月。在这种情况下，该外国人出现了

护照到期不予补发的问题。2020年达到96130人。

结果，外国人没有申报护照变更事项，到2019年

违反护照信息件数为8768件，仅罚款就发生了约11亿

韩元。

因此，出现了无法掌握准确的出入境及滞留现

状的问题。但通过此次措施，部分外国居民可能会

受到小损失。因为，即使是外国人居民为延长滞留时

间而访问出入境官署，根据规定可以延长2年滞留时

间的情况，但是护照有效期限还剩下6个月，滞留时

间只能延长6个月。

因此，该外国居民在6个月内必须再次访问出入

境管官署。

随着从今年7月开始在护照有效期间内允许滞留

时间，违反护照变更申报的罚款将减少，并且由于护

照信息随时被现行化，期待出入境滞留管理方面产

生准确化的效果。

但永久居住资格(F-5)、难民认证者(F-2-4)、人道

主义滞留许可者(G-1-6)除外。这些人是可以在韩国

持续滞留的外国居民，根据本人的选择可以在韩国

继续滞留，因此不适用该规定。

另外，外国人居民在领取本人新护照时，根据《出

入境管理法》，应在15日内向所辖地方出入境和外国

人官署申报。

申请延长滞留期限的外国人，也应当在目前滞留

期满前四个月至期满当日提出申请。如果超过滞留

期限，申请延长滞留期限，根据出入境管理法，将处

以罚款。

法务部相关人士表示:“此次将改善滞留时间附

加标准，努力使滞留在韩国的外国人的管理没有问

题。”<한글 기사 36면>                왕그나 기자

法务部，外国人滞留期间只限在护照有效期内 체류기간은 여권유효기간 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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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то перво
е Вам прихо
дит на ум ко
гда Вы дума
ете о Коре
е? Конечно 
же кимчхи. 
Корейское к
имчхи такое 

вкусное и необычное, что стало п
опулярным во всём мире. 

Я считаю что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
еей должно начинается именно с 
кимчхи. 

А главное видов этой закуски т
ак много что и не сосчитать. И эт
о конечно не может не радовать. 
Ещё один плюс этой закуски в то
м, что из неё можно готовить раз
личные блюда и супы. 

Рецептом одного из таких супо
в я сегодня хочу с Вами поделить
ся. Героем сегодняшней статьи б
удет Кимчхичиге. Это очень вкусн
ый, насыщенный, острый суп, кот
орый прекрасно считается с отва
рным рисом. 

А главное (думаю это порадует 
любую хозяйку) готовиться он лег
ко и быстро. 
Ингредиенты:
Кимчхи - 400гр
Свинина(живот) - 300гр
Лук репчатый - 1шт
Лук зелёный - 70гр 
Чеснок - 4 зубчика 
Красный острый перец - 1ст.ложк
а 
Сок от кимчхи - 200мл 
Вода - 600мл.
Сахар - 1ч.ложка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Нарезать мясо и кимчхи на неб

ольшие кусочки. Репчатый лук кр
упно нарезать. 

Зелёный лук и чеснок нарезать 
на маленькие кусочки.

В кастрюлю налить немного ра

стительного масла и обжарить м
ясо в течение одной минуты. 

Затем добавить кимчхи и репча
тый лук. Помешивая обжарить 
1~2 минуты. Залить водой, добав
ить острый перец и сахар. 

Варить на большом огне до зак
ипания, после чего убавить огонь 
до среднего, добавить зелёный л
ук, чеснок, сок от кимчхи и варить 
30 минут. 

Подавать с отварным рисом. П
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На заметку!
Кимчхичиге будет ещё более вк

усным если заменить обычную в
оду на воду из под промытого ри
са.

한국음식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당연히 김치겠지요. 

김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사

랑받고 있는 한국음식임에 분명하고, 

또 정말 맛잇고 건강한 음식이지요. 

김치의 또 하나 좋은 점은 김치를 활

용하여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치찌개는 대표적인 한국 요리 중 

하나로, 김치를 넣고 얼큰하게 끓인 

찌개입니다. 된장찌개, 순두부찌개와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찌개 요리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가 너무 시어

지고 염분도가 높아 그냥 먹기가 어

려워질 경우, 또는 양을 늘리기 위해 

물에 넣어 끓여먹던 방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찌

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잘 

익은 김치를 구하기 어렵다면 슈퍼마

켓에서 구입해도 괜찮습니다. 김치와 

돼지고기가 함께 만들어내는 진정한 

한국의 맛을 경험해 보세요. 

Кимчхичиге / 김치찌개

아가자냔 아이다

Những quy định mới trong 
việc thực hiện giãn cách xã hội

Nhằm mục đích tăng cường 
phòng chống sự gia tăng lây nhiễm 
của dịch Covid-19, tỉnh Gyeonggi 
đã công bố quy định mới nhất về 
những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việc 
giãn cách xã hội. Chúng ta hãy cùng 
nhau tìm hiểu những nội dung chính 
trong đợt gia hạn thêm thời gian giãn 
cách xã hội này nhé.

Đầu tiên, những quy định hiện 
hành liên quan đến giãn cách xã hội 
bao gồm 4 quy định. Tuy nhiên trong 
lần gia hạn này, Tỉnh đã tăng số quy 
định lên đến 7 quy định, cụ thể:

 ▷Quy định hiện hành
 1. Thực hiện nghiêm chỉnh việc 

đeo khẩu trang
 2. Thông báo và hướng dẫn 

những quy định trong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3. Quản lý lịch sử ra vào địa điểm 
của tất cả các cơ sở hoạt động kinh 
doanh

 4. Phun khử trùng có định kì
 ▷Quy định được thay đổi, bao 

gồm 7 quy định chính
 1. Thực hiện nghiêm chỉnh việc 

đeo khẩu trang
 2. Quản lý lịch sử ra vào địa điểm 

của tất cả các cơ sở hoạt động kinh 
doanh

 3. Phun khử trùng có định kì
 4. Cấm ăn uống tại những nơi 

công cộng
 5. Quản lý xác nhận những người 

có triệu chứng và cấm ra vào những 
nơi hoạt động kinh doanh và những 
nơi công cộng

 6. Điều hành việc chỉ định người 
chuyên quản lý phòng chống dịch

 7. Hướng dẫn và thông báo về số 
lượng người thực hiện phòng chống 
dịch

Mặt khác, ngoài 24 cơ sở kinh 
doanh phải thực hiện đúng các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phòng chống 
dịch, trong đợt gia hạn thêm thời gian 
giãn cách xã hội này, tỉnh đã xác 
nhập thêm 9 loại hình kinh doanh 
yêu cầu phải phòng chống dịch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1. Viện bảo tàng, Viện trưng bày 
các tác phẩm tranh ảnh
 2. Thư viện
 3. Các cơ sở vui chơi dành cho trẻ 
em
 4. Các sòng bạc
 5. Sân vận động dùng trong mục 
đích cổ vũ các hoạt động thể thao
 6. Các sân thi đấu
 7. Các buổi triển lãm, hội chợ
 8. Các cuộc họp mang tính quốc tế
 9. Cơ sở matxa

 Mọi người hãy thực hiện nghiêm 
chỉnh những quy định mà Tỉnh đã 
đặt ra trong vấn đề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hãy cùng chung tay tạo 
lên một xã hội trong lành, không còn 
dịch nữa nhé!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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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 외국인자율방범

대(대장 수바칸)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왕본동 지킴이 역할에 날개를 달았다.

외국인자율방범대는 2012년에 최초 결

성됐다. 현재는 수바칸 대장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회원이 매주 1회 야간순찰을 

통해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정왕본동 일

원 특히 정왕시장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매주 수요일)을 하고 있다. 

또 시정홍보에 밴드, 위챗 등을 활용하

며 시흥의 한 공동체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별

도의 독립초소가 없었으나, 이번에 시흥

시의 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마련하게 됐

다. 사무실은 묵묵히 봉사하는 방범대원

들의 보금자리이자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점 및 외국인 대상 홍보기지로 

이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외국인자율방범대 

사무실은 정죽자율방범대와 같은 공간에 

위치해 지역을 위해 두 단체가 협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있었던 개소식에서는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의원, 정왕본동장, 시

흥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자율방

범대총대 대장 등이 함께해 독립 공간 

마련을 축하하고, 방범대원들을 격려했

다.

수바칸 대장은 “정왕본동에 2012년부

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각 나라 대

표들(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이 서로 

소통체계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고 있

다. 사무소 개소를 위해 시흥시와 정왕본

동에서 진심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정죽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지역을 위해 더

욱 힘써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 외국인자율방

범대 사무실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며, 시흥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직접 지

역의 치안 방범과 환경개선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

는 것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무소 개소를 

통해 방범대가 진정한 리더가 되어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소통창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 극복’ 시흥시, 

비대면·대면 취업박람회

시흥시(시장임병택)는 오는 4월 21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흥

청년스테이션(정왕동)에서 2021 시흥

시 비대면·대면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한 안전한 대면 면접과,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한 비대면 면

접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

하는 여성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시흥스마트허브 등 중소기업 16개사

가 참여하며, 생산·사무·상담직 등 다

양한 직종을 구인한다.

면접을 희망하는 여성은 사전에 시

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031-310-

6032)에 전화해 면접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자연치유 감정

향수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취업

디딤돌사업 ‘마음약방 아로마테라피’

와 메이크업, 이미지메이킹(퍼스널 칼

라 찾기), 보이스컨설팅(자신감 있는 

목소리 코칭), 타로, 모의면접 등 다양

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 상황이지만 구인·구직난을 해

소하기 위해 기획한 만큼 현장을 방

문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실시간 방역 및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할 예정

이며,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

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대응지

침 준수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

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사전예

약 후 이력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현

장에 방문하면 되고, 참가기업 현황 

및 모집분야에 대한 상세정보는 시흥

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

go.kr) 모집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여성새일지원

본부(031-310-6032)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정왕본동 지킴이’ 외국인자율방범대 사무실 개소

“시흥의 공동체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부터 지역 

내 77개 유치원에 재원 중인(만 3세부터 

취학 전 원아)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유

아 학비를 지원한다.

유아 학비 지원사업은 시 정책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도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경

기도교육청은 시흥시를 포함한 4개 지자

체(안산. 부천. 포천)를 시범도시로 선정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만3~5세 유아다. 더불어 

올해 1월~2월에 재원 했던 외국 국적 만 

3~5세 유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시 관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나, 한국 국적을 포함한 이

중국적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원아

는 제외된다. 신청은 재원 중인 유치원으

로 하면 된다. 더불어 시흥시는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위해 유치원에 교재교구비

와 교사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처우개선비

를 지원하고, 유치원의 열화상카메라 설

치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지원이 외국

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균등

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되었

으면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

는 이번 지원정책이 차별 없는 교육기반 

조성에 귀감이 되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

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 

및 수행상황의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 가정,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 부담 ‘뚝!’

시흥시, 경기도교육청 시범사업으로 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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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

운영)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건강하고 행

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요리교실 재미있고 맛있는 한국생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

자 요리교실(1차)을 진행한다.

한국 밑반찬 만들기로 5월 한 달간 8

회기 진행되며 결혼이민자 16명을 16일

까지 신청받아 진행한다. 

요리교실은 ▲1회기 ‘고구마빠스+새우

케첩볶음’ ▲2회기 ‘돼지고기 찹쌀말이

오이숙장아찌’ ▲3회기 ‘탕수육’ ▲4회기 

‘유린기’ ▲5회기 ‘부대찌개’ ▲6회기 ‘콥

샐러드+까르보나라’ ▲7회기 ‘롤핑거샌드

위치+새우볶음우동’ ▲8회기 ‘구절판’ 만

들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자조모임’ 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

자 자조모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손으로 만든 레진아트 자조모임은 베

트남 결혼이민자 5명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하였으며 4월 14일 첫 모임을 시작

으로 5월 21일까지 부천시다문화가족지

원센터와 유한대학교에서 총 10회기 진

행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레진아트 만들기 활동이 이뤄진다.

손뜨개 자조모임인 ‘한땀다땀’은 손뜨

개를 배우는 행복한 자조모임으로 내가 

만든 소중한 작품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활동이다.

4월 16일까지 신청자를 신청받아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10회

기 진행된다. 

손뜨개를 배우고 싶은 결혼이민자 8명

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

다가온 놀이공방 자조모임인 ‘두근두근 

손뜨개 인형 만들기’ 자조모임은 4월 26

일부터 5월 25일까지 결혼이민자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4월 16일까지 신청받아 무료로 진행되

며 장소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층 다가온에서 운영된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취미와 교육으로 코로나 우울감 슬기롭게 극복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천 다문화가족 함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지역

사회협력단(단장 이희용)과 글로벌인

문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미디

어리터러시 교육 프로젝트가 한국언

론진흥재단의 사업 공모에서 선정됐

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미디어 공감교육: 미리미

리 스쿨’로 서울신학대학교의 지역사

회인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4월~12월까지 9개월간 시행

될 예정이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이번 미

디어 교육 프로젝트는 부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다문화 가

족을 위한 건강한 미디어 교육이 지

속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

다. 지역사회협력단장 이희용 교수는 

“이번 선정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서 매

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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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н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ожив
ающие в Кенгидо, у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
али и получили базовое пособие при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ях в размере 100
тыс.вон на карточку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енгидо, и резонно возник вопрос: гд
е же их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русскоязыч
ных соцсетях этот вопрос сегодня од
ин из самых актуальных и встречает
ся ежедневно п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ст
араюсь в этой статье подробно объя
снить, где мож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мест
ной валютой Кёнгидо.

Местную валюту Кёнгидо можно и
спользовать в заведениях сферы ус
луг, досуга и красоты, годовой объем 
продаж которых не превышает 1млр
д.вон. И как же потребителю узнать, 
какой годовой объем продаж у того и
ли иного заведения? Для начала иск
лючить все гипер~ и супермаркеты и 
крупные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и наоборо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небольшие ка
фе, пёниджомы, магазинчики и т.п.

Затем можно выбрать один из ниж
епредложенных вариантов, с учетом 
плюсов и минусов, а также на приме
ре моего личного опыта.

Вариант 1. Самый простой вариант, 
заходя в заведение, уточнить, можн
о ли зде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местную ва
люту Кёнгидо, а если не знаете язык, 
показать карточку и спросить "Тэё?"/
돼요? - "Можно?".

Плюсы: быстро и без заморочек.
Минусы: можно обойти всю округу 

и, получая отрицательный ответ, тол
ько потратить зря время. И даже пол

учив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не факт, 
что можно будет расплатиться местн
ой валютой Кёнгидо. К тому же, этот 
вариант не подходит стеснительным 
людям. 

Мой опыт. Я не стесняюсь спраши
вать как могу, поэтому как-то на запр
авке уточнив и получив железный от
вет, что можно расплатиться местно
й валютой Кёнгидо, я  уверенно зали
ла полный бак. Но позж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карточка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не про
ходит никак и, хотя спорить много я н
е стала, конечно же неприятный оса
док остался.

Вариант 2. Искать на двери нужны
х заведений: магазинов, аптек, кафе 
и т.п. наклейку с логотипом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либо логотипом местной в
алюты вашего города (четырехцветн
ый значок в синеватых тонах в виде 
английских букв G и M, как в уголке в
ашей карточки).

Плюсы: ничего не надо спрашиват
ь, все кокретно и понятно без лишни
х вопросов. Подходит стеснительны
м людям и  тем, кто не знает язык.

Минусы: Если у Вас плохое зрение 
или рассеянное внимание, и Вы не в
идите  в упор никаких логотипов, тог
да вряд ли рискнет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
я услугами в подходящих заведения
х. К тому же, иногда на дверях подхо
дящих заведений может не быть ник
аких отличительных знаков. 

Мой опыт.Как-то я зашла в узбекск
ий магазин и взяла нужные мне прод

укты, даже не задумываясь, можно л
и там расплатиться местной валюто
й Кенгидо. И , конечно, я была очень 
удивлена и обрадована, получив смс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редств местной в
алюты. Вернувшись туда через неко
торое время, оказалось, что продавц
ы даже не в курсе, что магазин зарег
истрирован в системе местной валю
ты Кёнгидо, и никаких наклеек на две
рях магазина тоже не было. 

Вариант 3.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о
иском заведений, где можно испо
льзовать местную валюту Кенгид
о, на отдельной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е 
https://search.konacard.co.kr/payable-
merchants 

Отметив свой город, в списке пред
лагаемых различных категорий заве
дений: ночлег, путешествия, культур
а и отдых и т.п. - Вы выбираете нужн
ое. Если не знаете язык, то можно пе
ревести сайт через гугл-переводчик, 
как указано на фото ниже, и, найдя б
лижайшие заведения, с уверенным в
идом обратиться туда.

Также Вы можете проверить конкр
етное заведение, можно ли там поль
зоваться карточкой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если знаете его точное название - на
до в поле поиска вручную вбить назв
ание.

Плюсы: никого ни о чём не спраши
вая, не напрягая зрение в поисках ло
готипов, можно смело 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нужных заведений, заране
е удостоверившись, что карточку ме
стной валюты Кенгидо в них использ

овать можно. 
Минусы: не зная, что такое гугл-пе

реводчик, этот вариант даже рассма
тривать смысла нет.

Мой опыт.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оиско
вику я узнала, что местную валюту К
енгидо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стома
тологии и парикмахерской около дом
а, которые мы как-то посещали, и на
шла еще несколько знакомых заведе
ний, куда непременно обращусь, есл
и будет надобность.

Ну и вариант последний: дождатьс
я, когда кто-то из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ли 
друзей,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одним из 
3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х вариантов, п
оделится нужными координатами. 

В моем случае такой "справочной" 
являюсь я, поэтому этот вариант мн
е кажется самым неинтересным.

А вообще пользоваться местной в
алютой становится все удобнее, так 
как многие заведения сферы услуг, д
осуга и красоты регистрируются в си
стеме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Поэ
тому попробуйт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
роверенными лично мной вариантам
и, надеюсь, они Вам помогут. В случ
ае, если ни один из вариантов Вам н
е подошел, есть помощь коллцентра 
1899-7997.

К сведению, карточка местной вал
юты города/ региона Кёнгидо работа
ет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роде/регионе и ис
пользовать ее в соседних городах н
е получится! (Проверено на личном 
опыте). Репортер Елена Ким. 

김엘레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Где использовать местную валюту Кенгидо?

경기지역화폐로 받은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어디에서 사용할까? 온라인 등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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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

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19개 중앙부처

와 17개 지자체는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 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

다.

인천공항 내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

축,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

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를 늘리며(149개→162개)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에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

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

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

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

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를 입력하

고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호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

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이 제한돼 중소제조

업, 농축어업 분야 등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E9 

비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

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

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범

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

로를 허용하는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25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

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

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

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

는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

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수도권이 아

닌 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

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 외국인정

책 기본계획(2023~2028)’에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번 외국인정책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중국어 9면, 베트남어 27면, 러시아어 37면, 태국

어 30면>

                                     송하성 기자

총 인구 감소시대 ! 인구 문제 해법, 체류외국인 250만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외국인은 ‘이방인’ 아닌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동료이자 가족”

부천시는 시민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

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북스타트 서비스 책꾸러미 지원

부천시는 2021년 4월부터 부천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및 만 1세 아기(20~21년

생), 초등학교 입학생(14~15년생)을 대상

으로 북스타트 서비스를 시작한다. 

북스타트 서비스는 ‘책과 함께 인생

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어린이에게 무료

로 그림책을 나눠주고 책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 운동이다. 신생

아 책꾸러미는 그림책 2권과 손수건, 북

스타트 가이드북, 초등 책꾸러미는 그림

책 1권과 북스타트 가이드북으로 구성되

어 있다.

2021년 책꾸러미 선정도서는 시민선호

도 조사와 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생아 대상 선정도서는 

최정선 작가의 「머리 감는 책」과 안녕달 

작가의 「당근 유치원」 등 2권이며, 초등

학교 입학생 대상 선정도서는 백희나 작

가의 「나는 개다」 1권이다. 

책꾸러미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

저 신생아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책 꾸러미를 

받지 못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도서관 홈페이지(www.

bcl.go.kr)에서 택배 신청을 하면 된다. 

초등 입학생은 원미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택배 신청을 하면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미도서관 독서진흥팀(032-625-4737)에

서 안내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숲 생태특화 프로그

램 진행

부천시립역곡도서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림책으로 만나는 생태 북아

트’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

으로 운영한다.

이는 초등학생 2~3학년을 위한 숲 생

태특화 프로그램으로, 식물의 한살이?병

아리 부화?늪?공기 오염 등 알아두면 유

익할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주제를 다룬

다.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27일로, 매주 

목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관

련 도서를 읽고 토의한 내용을 직접 책

으로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

여에 필요한 재료비는 12,000원이다.

회원 모집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

며,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

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는 원미도서관 역곡도서관팀(032-625-

4592)으로 연락하면 된다.

다문화가족들도 부천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도서관 프로그램, 즐겁고 알차게 참여해요

부천시, 코로나 속 북스타트 서비스 책꾸러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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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20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자금 소액대출 프로그램 안내

Dự án cho vay tiền dành cho gia đình đơn thân của 한부모가족지원센터

Một dự án mới nhất được 한부모가족지원센터 công 
bố tổ chức đó chính là dự án cho vay tiền dành cho các 
gia đình đơn thân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hành 
phố. Chúng ta hãy cùng nhau tìm hiểu kĩ hơn về dự án 
này nhé.

Đầu tiên phải kể đến nội dung hỗ trợ của dự án.
Đây là dự án hỗ trợ tiền thuê nhà dành cho các gia 

đình đơn thân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hành phố 
mang tên "Tôi cũng là trụ cột trong gia đình" với số tiền 
hỗ trợ cho vay tối đa dành cho một gia đình là 5 triệu 
won và gia đình vay tiền sẽ không phải trả lãi xuất.

Tiếp theo, điều kiện để có thể được vay tiền của dự 
án, người có nguyện vọng vay tiền phải đáp ứng được 
những điều kiện như ▶Gia đình đa có con dưới tuổi vị 
thành niên (18 tuổi), nếu còn đi học thì trẻ phải dưới 22 
tuổi và ▶Tiền bảo chứng nhà đối với từng khu vực là 90 
triệu won đối với khu vực thủ đô, 70 triệu won đối với 
các thành phố lớn và 60 triệu won đối với các khu vực 
còn lại.

Đối với dự án này, thành phố sẽ chia thành 3 lần 
hỗ trợ cho năm 2021, cụ thể là lần 1 thời gian đang 
kí từ 31/03/2021~14/04/2021, thời gian chuyển tiền 
cho vay là giữa tháng 5, lần thứ 2 thời gian đăng kí 
từ 21/06/2021~02/07/2021, thời gian chuyển tiền cho 
vay là giữa tháng 8 và lần thứ 3 thời gian đăng kí từ 
15/09/2021~01/10/2021, thời gian chuyển tiền cho vay 
là giữa tháng 11.

Những giấy tờ cần thiết cho việc đăng kí như sau:
 1. Giấy đăng kí hỗ trợ vay tiền(Có mẫu sẵn)
 2. Giấy đồng ý cung cấp các thông tin cá nhân(Có 

mẫu sẵn)
 3. Hộ khẩu, giấy xác nhận quan hệ hôn nhân(bản 

chi tiết), giấy xác nhận quan hệ gia đình(bản chi tiết), 
mỗi loại giấy tờ 1 bộ

 4. Bản gốc hợp đồng nhà đang thuê
Mọi chi tiết liên quan đến hỗ trợ của dự án, các bạn 

có thể liên lạc trực tiếp đến số điện thoại 02-861-3011.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Любителям просмотра фильмом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мотре
ть российский фильм "Огонь" в кинотеатрах Кор
еи.

Узнав эту новость я с подругой с радостью по
шли в кинотеатр в нашем городе. И не описать 
нашу радость, когда были произнесены первые 
фразы картин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титр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 как глоток воды в пустыне.

Сюжет фильма "Огонь" построен на фоне пов
седневной работы 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Росии. Си
бирский катаклизм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огня по
всюду, ветеран команды Андрей и члены специ

альной команды выезжают на место. По сюжету 
пожарные и спасатели встают на пути беспоща
дной стихии, ради спасения людей, попавшим в 
беду, которым кажется, что помощи ждать неотк
уда.

«Огонь» - посвящение подвигу профессионал
ов своего дела, чей героизм незаметен в повсед
невной жизни.

Главные роли в картине исполнили Константи
н Хабенский, Андрей Смоляков, Виктор Доброн
равов, Иван Янковский, Ирина Горбачева, Рома
н Курцын, Антон Богданов и другие любимые зр
ителями артисты.

Где-то там далеко горит лес, кто-то его там ту
шит и не дает огню пройти на города, на малень
кие селения. Они проявляют невероятный труд 
и терпение и рискуют жизнью каждый день", – р
ассказал артист Роман Курцын сыгравший Серг
ея Зотова . Фильм "Огонь" позволит зрителям по
чувствовать весь тот ужас, который приносят ле
сные пожары, и увидеть, сколько усилий требуе

тся на то,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их распростран
ение. Роман Курцын считает, что блокбастер мо
жет побудить людей относиться внимательнее к 
природе и относиться бережнее к тому миру, кот
орый нас окружает. "Сейчас столько катаклизмо
в происходит. Когда мы снимали, горела Сибирь. 
Столько подобных вещей происходит именно и
з-за человека, ведь мы не отдаем себе отчета в 
нашей силе. Мы должны защищать наш мир, ко
торый в нас нуждается. Может, после нашего пр
оекта люди задумаются о том, чтобы беречь ле
с и природу", – сообщил актер.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фильма мы находились 
"на одном дыхании" сопереживая вместе с геро
ями.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фильм и мы совету
ем русскоязыч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рожив
ающим в Кореи посмотреть фильм на русском я
зыке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О сеансах узнавайте в 
ближайших кинотеатрах или на сайте CGV.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장올가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Российский фильм "Огонь" (브레이브 언더 파이어) в кинотеатрах Коре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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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문화행사를 즐기기 어려워졌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온라인 행사나 사전예약을 통해 보다 

여유롭게 부천을 즐길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5월엔 다

양한 문화행사로 문화도시 부천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보자.

#제36회 복사골예술제, 모이지 않아도 보여요!

매년 5월 열리는 부천 최대의 시민 축제인 ‘제36회 

복사골예술제’가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4일부

터 9일까지 6일간 온택트(Ontact) 축제로 선보인다. 

올해는 ‘치유.극복.상생.... 예술로! ’라는 슬로건 아래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천시는 시민들과 

지역예술인의 참여가 가능한 온택트 프로그램을 풍부하

게 준비했다. 

1일 1팀 릴레이 공연영상을 만나볼 수 있는‘부천콕콕

릴레이콘서트’, 시민들이 직접 만든 영상으로 언택트 경

연대회를 하는‘복사골 챌린지 스테이지’, 같은 재료 다른 

작품을 콘셉트로 나만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온라인 전

시회를 개최하는‘집콕! 예술키트’등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제36회 복사골예술제 공연 영상 등 자세한 사항

은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예총부천지회 공식채널 

네이버TV(https://tv.naver.com/artbc), 유튜브(‘부천예

총’검색)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부천시립박물관으로 떠나는 과거 여행!

부천시립박물관이 지난 3월 ‘통합관’과 ‘옹기관’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체 연면

적 4,97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부천시가 부천문

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되고 있다.

부천시립박물관은 부천종합운동장 내에 각각 위치했

던 3개의 박물관(교육.유럽자기.수석)을 한 곳에 배치한 

‘통합관’과 옹기전시실, 부천향토역사관이 있는 ‘옹기관’

을 함께 운영 중이다. 

통합관의 교육전시실에서는 추억이 담긴 옛 교실의 모

습을 둘러볼 수 있고, 유럽자기전시실에서는 희귀한 유

럽의 자기들, 유명한 동화나 이야기가 그려진 자기와 장

식품이 있다. 또한 수석전시실은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수석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람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이고,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날과 추석 당일, 법정 공휴일 다음 날 휴관한다. 

관람료는 부천시민이나 부천시 교류도시 거주민일 경

우, 50% 할인 혜택이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 제

도를 시행하고 각 회차 종료 시 30분간 소독을 진행하

여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부천시립박물

관 홈페이지(‘부천시박물관’으로 검색)에서 신청하면 된

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부천시

립박물관(032-684-90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 속 다문화가족이 문화도시 부천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부천시, ‘비대면’ 복사골예술제·부천시립박물관으로 떠나는 과거 여행 사전예약 관람 등 다양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giảm thiểu dân số từ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Vào ngày 31 tháng 3 vừa qua, Thủ tướng Jeong Se 
Gyun đã chủ trì hội nghị Ủy ban chính sách đối ngoại lần 
thứ 25 tại khu Liên hợp chính phủ Seoul.

Tại cuộc họp, "Kế hoạch thực hiện chính sách đối 
ngoại năm 2021" và "kết quả đánh giá việc thực hiện 
chính sách đối ngoại năm 2019 " cùng với "Kế hoạch sử 
dụng nguồn nhân lực nước ngoài nhằm thúc đẩy tăng 
trưởng kinh tế trong thời đại dân số đang ngày một giảm" 
là một trong những đề án được đưa ra hội thảo để cùng 
nhau bàn bạc. 

 Theo kế hoạch thực hiện chính sách đối ngoại năm 
2021, có tới 19 Bộ Trung ương và 17 cơ quan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dự kiến sẽ thực hiện tổng 1,215 
nhiệm vụ sắp tới nhằm đáp ứng được 5 mục tiêu chính 
sách bao gồm hợp tác và an toàn trong hợp tác nhân 
quyền đối với mỗi quốc gia. Cuộc hợp cũng đề cập đến 
việc nâng cao tính thuận tiện trong khả năng tiếp cận 
người nước ngoài thông qua việc hỗ trợ việc cấp visa du 
học Online một cách nhanh chóng cũng như việc mở 
rộng hệ thông tư vấn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lưu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sân bay Incheon.

Các Trung tâm hỗ trợ tổ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1345), Trung tâm tư vấn nhân lực nước ngoài, 
Tổng đài Danuri, vv sẽ hỗ trợ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sinh hoạt, mở rộng thêm nhiều trường học chính 
sách hỗ trợ giáo dục đa văn hóa(trường mẫu giáo) (từ 
149 trường →162 trường), các cơ quan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sẽ hỗ trợ thông qua "Hiệp hội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nhằm giúp họ ổn định trong lưu trú và định cư.

Nhằm đảm bảo một xã hội an toàn không có tệ nạn 
dành cho cả người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hệ thống E-Travel được thiết kế 
nhằm tăng cường quản lý biên giới bằng cách sử dụng 

các công nghệ tiên tiến như hệ thống xác nhận hành 
khách trước khi nhập cảnh, thu nhận thông tin du lịch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dự kiến nhập cảnh và Hàn quốc 
và giảm thiếu tối đa những xích mích trong quá trình từ 
chối nhập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hế độ cho phép sử dụng visa điện tử(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là chế độ mà khi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mà không cần 
visa, trước đó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nhập toàn bộ 
những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quá trình du lịch của mình 
của Hàn quốc, tuy nhiên chế độ này chỉ áp dụng cho 
các hành khách thuộc những quốc gia như Ustralia, Mỹ, 
vv

Cùng với đó là vấn đề giảm thiểu dân số cũng là một 
vấn đề được đặt ra và cần phải giải quyết hàng đầu, đề 
án được đưa ra để thảo luận trong cuộc họp chính là 
những "phương án sử dụng nguồn nhân lực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thời gian sắp tới.

Do ảnh hưởng cư dịch Covid-19 mà việc di chuyển 
giữa các quốc gia với nhau bị hạn chế rất nhiều, nhằm 
giải quyết nhân lực trong thời diểm cấp bách này,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ích cực những lao động E-9 
đang làm việc và lưu trú trên đia phần toàn đất nước.

Nhằm khai thác điểm mạnh này, một số những chính 
sách mà chính phủ đưa ra đó chính là giảm thời gian 
chờ đợi nhập cảnh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lao động E-9 
từ 3 tháng xuống còn 1 tháng, một số những vấn đề 
phòng chống dịch có liên quan, chính phủ sẽ quyết định 
gia hạn thêm thời gian lao động trong phạm vi là 1 năm 
đối với các lao động lành nghề cũng như những rào cản 
trong công tác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Ngoài ra, Chính phủ cũng đã đồng ý việc sử dụng 
nguồn nhân lực từ những lao động ngắn hạn thông qua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một cách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các quốc gia có công tác phòng chống dịch 
tốt như Campuchia hay Lào, vv chính phủ sẽ quyết định 
việc nhận lao động từ những quốc gia này.

Thêm vào đó, việc đào tạo nguồn nhân lực chuyên 
dụng hàng năm khoảng 1,000 lao động cho đến năm 
2025 cũng được khẩn trương tiến hành, các sinh viên tốt 
nghiệp đại học trong nước cũng sẽ dễ dàng hơn trong 
việc đổi visa lao động, vv Chính phủ tiến hành tất cả các 
chính sách trên nhằm mục đích giảm thiểu những hạn 
chế trong lao động trong thời gian vừa qua

Chính phủ cũng sẽ duy trì và phát triển các nhân tài 
người nước ngoài nhằm đảm bảo lợi thế cạnh tranh 
trong ngành công nghiệp toàn cầu đang thay đổi một 
cách nhanh chóng qua hàng ngày, hàng giờ.

Ngoài ra, có đến khoảng 66%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tập trung tại các khu đô thị lớn, tuy 
nhiên việc duy trì và thu hút nguồn nhân lực là một vấn 
đề rất khó đối với các thành phố mà cấp chính quyền 
cần phải trực tiếp hội họp và đưa ra những phương án 
giải quyết, cần phải đưa ra các biện pháp khác nhau 
nhằm hỗ trợ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các 
khu vực lân cận cũng là một trong những kế hoạch đảm 
bảo rất tốt. , ví dụ như việc áp dụng visa lưu trú dài hạn 
cho các khu vực có liên quan nhằm tăng dân số khu 
vực, vv

Thông qua hội nghị lần này việc tiếp tục thực hiện các 
chính sách đối ngoại có chủ đích vào năm 2021 mà 
không gặp bất kì một rào cản nào, trong có là chiến lược 
liên chính phủ về việc sử dụng nguồn nhân lực nước 
ngoài sẽ được chuẩn bị và trình bày trong kế hoạch cơ 
bản lần thứ 4 dành cho chính sách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2023~2028) <한글 기사 24면>        강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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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이병희)는 부모의 심리적 면역력을 

키우고 올바른 역할을 통해 건강하고 행

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1 학부모 지원-학령기 부모교육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학부모 지원 학령기 부모교육으로 

‘심리적 면역력을 키우는 회복탄력성’을 

4월 13일 시작해 4월 29일까지 매주 화요

일과 목요일 진행한다.

부모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

시까지다. 교육내용은 나와 사이좋게, 자

녀와 사이좋게, 함께 성장하기, 자녀와 

함께하는 키트 등이며 무료로 이뤄진다.

센터 관계자는 “부모 역할을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할 뿐 

아니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힘(회복탄

력성)을 키워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도

와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 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번 부모교육

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20명을 선착

순 모집했으며 회복탄력성을 활용하여 

양육 시 겪는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이 진

행된다.

#부모교육.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 오산시 경기육아나눔터는 육아 스

트레스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 

자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온라인 교육으로 키트를 제공하며 육

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교

육 및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무료로 진

행되며 네이버폼(http://naver.me/

G5rPNnNZ)으로 신청받는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은 1호점(삼미16

단지 1608동, 1층)과 2호점(누읍동 휴먼

시아 111동, 1층)에서 따로 진행된다. 육

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 ‘양

말목 공예’와 엄마랑 나랑 미술시간 ‘노

리톡톡 미술놀이’,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 ‘봄맞이 꽃꽂이’, 엄마랑 

나랑 요리시간 ‘요리쿡 조리쿡’이 진행될 

예정이다.

7, 8세 자녀 및 부모 10가정(1호점 5가

정, 2호점 5가정) 대상이며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다.                  김영의 기자

부모의 심리적 면역력 쑥쑥 키우는 ‘부모교육’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 진행

오산시새마을부녀회

전통 된장 나눔 실시

오산시(시장 곽상욱)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재숙)는 지난 4월 9일 오산

시 새마을회관에서 ‘이웃사랑 전통 된

장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

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새마을부녀

회원 20여 명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다.

새마을부녀회는 된장을 담아 6개 

동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250세대 

및 다문화가정 15세대에 전달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게 온정

을 나누고 우리의 음식문화를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새마을부녀회 이재숙 회장은 “올해

는 코로나19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

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장 나

눔을 통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어려

운 이웃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

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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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ông tin mới nhất từ Bộ Tư pháp, nhằm giảm thiểu 
việc nộp phạt do có những thay đổi về hộ chiếu cá 
nhân nhưng chủ sở hữu của hộ chiếu không khai báo 
cho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nơi đang lưu trú cũng 
như nhằm mục đích quản lý các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xuất nhập cảnh một cách chính xác hơn nữa, bắt 
đầu từ 1/7/2021 Bộ Tư pháp sẽ tiến hành chính sách 
chỉ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khớp với thời gian hết hạn của hộ chiếu cá nhân.

Theo như những quy định hiện hành, thời gian mà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gia hạn lưu trú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liên quan đến thời gian hết 
hạn của hộ chiếu cá nhân. 

Ví dụ, thời gian có giá trị của hộ chiếu cá nhân đến 
hết 30/07/2021 nhưng thời gian hết hạn visa(thời gian 
lưu trú) của một cá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lại đến hết 
30/12/2021.

Hệ thống không áp dụng giữa thời gian có giá trị 
của hộ chiếu cá nhân và thời gian lưu trú tại Hàn quốc 
hiện tại đã gây ra một số khó khăn như ◆ Mặc dù thời 
gian có hiệu lực của hộ chiếu cá nhân đã hết nhưng 
cá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khai báo để cấp lại 
hộ chiếu có hiệu lực mới, ◆ Cá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khai báo lại cho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được biết những thông tin có sửa đổi trên hộ chiếu cá 
nhân, ◆ Nhân viê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rất khó 
trong việc quản lý quá trình xuất nhập cảnh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vì lý do thông tin trên hộ chiếu cá nhân cũ 
không khớp.

Nhằm khắc phục những tình trạng khó khăn trong 
việ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nói trên, bắt đầu từ 01/07/2021 tới đây 
Bộ sẽ chính thức áp dụng quy định mới trong việc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Visa)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Thời gian lưu trú sẽ chỉ 

được gia hạn một cách tối đa trong khoảng thời gian 
mà hộ chiếu cá nhâ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còn giá trị 
hiệu lực. 

Khi áp dụng quy định mới này, những hiệu quả mà 
Bộ có thể dự tính được đó chính là ◆ Giảm bớt được 
vấn đề nộp phạt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do vi phạm 
những nội quy về việc không khai báo khi thông tin 
hộ chiếu cá nhân có sự thay đổi và ◆ Nhân viê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ó thể quản lý những thông tin 
về xuất nhập cảnh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một cách hệ 
thống hơn do thông tin hộ chiếu hiện tại trùng khớp. 
Tuy nhiên, có một số loại visa lưu trú không cần phải 
áp dụng quy định mới này đó chính là visa dành cho 
người có quyền lưu trú vĩnh viễn(F-5), visa dành cho 
đối tượng được chứng nhận là nạn dân(F-2-4) và một 
số những trường hợp được lưu trú theo tư cách ưu 
tiên(G-1-6).

Mọi thông tin chi tiết liên quan đến quy định mới này 
của Bộ tư pháp, các bạn có thể liên lạc đến tổng đài 
hỗ trợ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 1345 để 
được tư vấn thêm nhé!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법무부, 외국인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한다”

Thông tin mới nhất trong việc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개발도상국 학교들에도 비상

이 걸렸다. 현재 캄보디아는 일일 확진자가 90여 명에 

육박하고 프놈펜을 중심으로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

지 정부의 통행금지령과 현지 학교들에 휴교령이 내려

진 상황이다. 

이에 현지 학교들 역시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상황에

서 원격교육을 해야 하나 부족한 컴퓨터와 외곽지역 및 

시골 지역의 좋지 않은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지역인 언동마을

에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설립된 희망학교(교장 임만호 

김용순)가 바쁘게 교육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

된 IT 아름다운교실 지원사업으로 (사)비소나눔마을(외

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NGO)과 함께 구축한 컴퓨터 

기자재를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원격 교육 기반으로 활

용한 것이다.

희망학교 김용순 교장은 COVID-19 장기화로 휴교령

이 반복되면서 컴퓨터교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동안 학교 내부에서 교사들의 IT역량강화 교육을 하

였고, 최근 캄보디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며 통

행금지령이 시행되는 등 학생들이 등교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NGO기관인 (사)비소

나눔마을(이사장 이지희)은 현지 학교의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속사업으로써 원격교

육 시행에 필요한 교육 물품과 마스크 및 소독용품 등

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8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희망학교에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약 5,000개 이상의 국내외 NGO가 

있으며 국내 많은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의 많은 지원

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초교육 및 생필품 지원 등

이 대다수이기에 컴퓨터교실 운영은 캄보디아 아이들에

게는 단비와 같다.

이날 전달식은 함께 희망을 갖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자는 의미로 ‘VICTORY OVER COVID-19’를 캐

치프레이즈로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후원물품으로는 비대면 수업에 따라 학생들 각 가정

에 나눠줄 수업 자료의 대량 인쇄에 필요한 복사용지, 

마스크, 소독 및 온도측정기 등이 전달됐다. 

이지은 기자

NGO와 기업 사회공헌으로 코로나 시대, ‘캄보디아 희망학교, 원격교육 실현’

오산시청 031-8036-8036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72-1335 행복한이주민센터 031-374-5554 나눔과비움 070-8891-8638 

화성오산교육지원청 031-371-0600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024-980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2021년 04월 16일 ~ 04월 30일  Paju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파주시가 오는 5

월 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3월 29일 최종환 파주시장과 한

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모든 파주시민에게 긴급생활안정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3월 28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

한 47만여 명이다. 소득 및 연령에 관계

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

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5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온라인 신청 기간으로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

지(http://relieffund.paju.go.kr)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 또는 신용.체크

카드(국민, 농협, 삼성, 신한, 하나, BC)

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

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오프라

인(방문) 신청 기간이다. 각 읍.면.동 행

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파주페이

로 지급된다. 신청기준일 3월 28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 기간 내 출생한 신생

아의 경우 3월 28일 부 또는 모가 파주시

민이라면 오프라인으로 출생증명서를 제

출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

폐로만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

간인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은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관내 전통

시장 및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하며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김영의 기자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다문화가족도 지급한다

파주시, 5월에 전 시민 대상, 외국인은 6월부터 1인당 ‘10만원’

파주시 코로나 극복 위한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

파주시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

규모 영세농가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현재 농업경영

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30~100만원

의 바우처를 2,300여 농가에 약 10억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

처는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이하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만원 바우처를 지

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는 화훼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

산물 재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을 대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

출액이 감소한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

마을에 농가당 100만원 바우처를 지

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농협 또는 축협

에서 접수한다.          김영의 기자

ยคุรว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 แนวทางแกไ้ขปัญหาประชากรคน้หาจาก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

เมือ่บา่ยวนัที ่31 มนีาคม รัฐบาลไดจั้ดประชมุ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นโยบายตา่งประเทศครัง้ที ่25 ทีศ่นูยร์าชการกรงุโซลโดยมี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 ีJeongsae-gyun เป็นประธาน

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ได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ถงึ 'แผนการด�าเนนินโยบาย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ปีิ 2021' และ 'ผลการประเมนิผลการด�าเนนิการ

ตามนโยบายตา่งประเทศปี 2019' และ 'แผนการใชท้รัพยากร

บคุคล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เพือ่การเตบิโต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ทีม่คีวาม

ส�าคญัในยคุทีป่ระชากรเสยีชวีติ'

ตามแผนการด�าเนนินโยบายตา่งประเทศปี 2564 กระทรวง

กลาง 19 แหง่และ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17 แห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ด�าเนนิ

การ 1,215 ภารกจิเพือ่ใหบ้รรลเุป้าหมายนโยบาย 5 ประการ 

ไดแ้ก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แบบเปิดบรูณาการความรว่มมอืดา้นสทิธิ

มนุษยชน

บรษัิทไดต้ดัสนิใจทีจ่ะเพิม่การเขา้ถงึและความสะดวกสบาย

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โิดยใหบ้รกิารการศกึษาออนไลนแ์บบครบ

วงจร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า่นการจัดตัง้ระบบใหค้�าปรกึษาดา้นการ

จัดการวซีา่และการเขา้พักในสนามบนิอนิชอนและการปรับ

โครงสรา้งระบบการศกึษา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ค่รอบคลมุในเกาหลี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กีารขยายบร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ส�าหรับชวีติประจ�า

วนัผา่นศนูยข์อ้มลูทัว่ไปส�า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1345) ศนูยใ์หค้�า

ปรกึษาส�า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 Danuri Call Center ไดม้กีาร

ตดัสนิใจทีจ่ะขยายการมสีว่นรว่ม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ด่า้นหลงั

เพือ่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ตัง้ถิน่ฐานในสงัคมของเราไดอ้ยา่ง

มัน่คง

นอกจากนีเ้พือ่ใหต้ระหนักถงึสงัคมทีป่ลอดภยัส�าหรับ

ประชาชนและผูอ้พยพรว่มกนั 'ระบบ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ไดรั้บการออกแบบมาเพือ่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จัดการชายแดนโดยใช ้

เทคโนโลยขีัน้สงู เชน่ ระบบยนืยนัผูโ้ดยสารลว่งหนา้ และเพือ่

ลดแรงเสยีดทานใ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รวบรวม ขอ้มลูการเดนิทาง 

และการปฏเิสธทีจ่ะเขา้ประเทศ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

แนะน�า 'ระบบการอนุญาต'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เป็นระบบทีช่าวตา่ง

ชาตป้ิอน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และ ขอ้มลูการเดนิทางทาง

ออนไลนล์ว่งหนา้เมือ่ตอ้ง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โีดยไมต่อ้งขอ

วซีา่และด�าเนนิการเฉพาะในบางประเทศ เชน่ ออสเตรเลยี และ 

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

นอกจากนีเ้รายงัไดห้ารอืถงึ “ แผนการใชท้รัพยากรมนุษย์

ส�า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พือ่เพิม่ความมชีวีติชวีาในการเตบิโตทาง

เศรษฐกจิเพือ่ตอบสนองตอ่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อตัราการเตบิโตที่

อาจเกดิขึน้เนือ่งจากจ�านวนประชากรทีล่ดลงในเกาหล ี

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เคลือ่นยา้ย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ที ่จ�ากดั เนือ่งจาก

โคโรนา 19 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ก�าลงัคนไดเ้พิม่ขึน้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การผลติขนาดเล็กและขนาดกลาง และ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เกษตร

และการเกษตร

ดงันัน้รัฐบาลจงึลด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กลบัเขา้ท�างานใหมส่�าหรับ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ทีไ่มใ่ชม่อือาชพีจาก 3 เดอืน เหลอื 1 เดอืน 

และ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ภายในชว่ง 1 ปีในกรณีทีก่าร

เขา้ออกท�าไดย้ากเนือ่งจากภยัธรรมชาต ิเชน่ โรคตดิเชือ้ 

นอกจากนีใ้นขณะทีอ่นุญาตใหท้�า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ชัว่คราว

ส�า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านักอยูใ่นเกาหลอียา่งถกูกฎหมายแตก่็

มแีผนทีจ่ะขยายการเขา้มา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ไิปยงัประเทศที่

มเีงือ่นไขการกกักนัทีด่ ีเชน่ กมัพชูาและลาว

นอกจากนีโ้ควตาส�าหรับแรงงานประจ�าปีซึง่อยูท่ีร่ะดบั 1,000 

คน จะเพิม่ขึน้เป็นสองเทา่ภายในปี 2568 และดว้ยการอนุญาต

ให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ทิีจ่บการศกึษาจ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ใน

ประเทศเขา้สู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ไดจ้งึตดัสนิใจลดภาระใหก้บั 

บรษัิท ตา่งๆ ใ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แรงงานตา่ง

ชาติ

นอกจากนีเ้พือ่รักษาความไดเ้ปรยีบ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ใน

อตุสาหกรรมโลกทีเ่ปลีย่นแปลง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จงึไดต้ดัสนิใจทีจ่ะ

ดงึดดูผู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จ่ะเป็นผูน้�าใน

อตุสาหกรรมไฮเทคและอตุสาหกรรมใหมใ่นประเทศ

นอกจากนีเ้นือ่งจาก 66% 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

เกาหลอียูใ่นเขตเมอืงโดยค�านงึถงึ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ของรัฐบาล

ทอ้งถิน่ทีก่�าลงัเพิม่ความยากล�าบากในการดงึดดูแรงงานตา่ง

ชาตกิารออกวซีา่ระยะยาวเฉพาะภมูภิาค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 

นโยบายการขยายถิน่ทีอ่ยูข่อง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ใน

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นอกจากนีย้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ทบทวน

มาตรการตา่งๆ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

ภมูภิาคอืน่ทีไ่มใ่ชเ่ขตเมอืงเชน่การผอ่นคลายขอ้ก�าหนดในการ

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 ีรัฐบาลวางแผนทีจ่ะด�าเนนินโยบายตา่ง

ประเทศปี 2564 โดยพจิารณา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ครัง้นีโ้ดยไมม่ขีอ้

ตดิขดัในขณะทีเ่ตรยีมยทุธศาสตรข์องรัฐบาลส�าหรับการไหล

เขา้ และการใชท้รัพยากรบคุคล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น�าเสนอ

ในนโยบาย  'แผนขัน้พืน้ฐานครัง้ที ่4 ส�า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พ.ศ. 2566 ~) 2028) 'เป็นตน้.

<한글 기사 24면> 

                                                      이아리 기자

30



제195호 | 2021년  04월 16일 ~ 04월 30일  경기다문화뉴스 | 31



32 | 경기다문화뉴스 2021년 04월 16일 ~ 04월 30일 | 제195호  

파주시는 2021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에 돌봄공동체 ‘놀, 잇다’와 ‘법원읍 마을교육공

동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자발적으

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

봄을 추진함으로써,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마을

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

업이다.

공동체당 총 1억원이 지원되며 공간조성비로 5천

만 원, 돌봄사업비로 5천만 원이 3년간 분할 지원된

다. 

이로써 파주시는 2019년과 2020년에 선정된 공동

체까지 더해 모두 5개의 아동돌봄공동체가 운영된

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놀, 잇다’는 2018년에 구성

돼, 발달장애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체로 공동육

아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작년에는 경기마을공동

체 우수활동사례 발표회에서 최고 마을상을 수상하

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선정된 ‘법원읍마을교육공동체’는 맞벌

이.저소득.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

치되지 않도록 공동 돌봄을 위해 2019년에 구성된 

공동체다.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즐거운 공간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파주시

에 총 5개소의 아동돌봄공동체를 운영하게 됐다“라

며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 문화가 확

산돼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파주시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은 도내 총 53개의 공동체가 참여했으며 경기도 사

업선정심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경기도 25개소 

중 파주시 공동체 2개소가 선정됐다.                 

                                    김영의 기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놀, 잇다’ 등 선정

파주시 다문화가정 발달장애자녀 등 돌봄공동체 활성화 기대

파주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다문화가족 등 지원대상 확대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시행됨에 따라 올 5월부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족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30% 이

하)도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생

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도 각각 월 10만원과 2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

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로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

당 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원

이 지원된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2%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이나 한

부모가족으로 보장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

하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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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po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쉬운 요즘, 다양한 프로그

램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을 떨쳐내

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가온 성인 자원봉사자 모집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인 다가온에서 성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군포시 다문화. 비다 문화 성인 대상이며 4월부터 7

월까지 활동할 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활동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각 시간대 1명씩이다. 교통비

와 간식비를 지원해 준다.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맘 스쿨’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이

중언어환경조성사업인 ‘맘 스쿨’ 참여자를 모집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이중언어 환

경조성을 위해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모코칭은 5월 14일과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 운영된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5월 21일 오전 10

시부터 12시까지 18개월 미만 대상 ‘베이비 마사지’가 

진행된다. 

6월 1일과 6월 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3~4세 대상 

‘오감놀이’가, 6월 15일과 6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

지 5~7세 대상 ‘책놀이’가 각각 이뤄진다.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이며 5월 10일까지 

전화(031-395-1811) 또는 방문 신청받는다. 선착순이며 

교육은 센터 내 또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신규 참여팀 모집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결혼이

주여성 자조모임 신규 참여팀을 모집한다.

국적별 또는 다국적별 구성으로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악기, 미술, 

공예, 교육 등 재능을 함께 나누는 모임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모임 등이다. 월별 활동비가 지원되며 모임별 

최대 5만원 지원된다. 활동 장소로 다가온을 지원해 준

다. 신청은 전화(031-392-1811, 070-4279-4079)로 4월 17

일까지 받는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특화사업과에 따

르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농부학교는 4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이론교육과 실습체험을 10회씩 모두 20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실습체험은 야외에서 하고 이론교육은 대야도서관

에서 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

는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안전하게 실시할 계획

이다.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3일

까지 이메일(aajsi@korea.kr)이나 팩스(031-390-3609)

로 접수한 후 추첨을 통해 교육대상자 30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특

화사업과(031-390-36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

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의 코로나 우울감 ‘확~’ 날려줄 프로그램 운영해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자조모임 모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도시농부 꿈꾸는 다문화가족도 군포시 ‘도시농부학교’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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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4월 7

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

린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미얀

마의 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현국 경기도의회의

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 

진행됐다

‘미얀마 민주화 투쟁 희생자를 위

한 묵념’을 시작으로 ‘미얀마 민주 회

복을 위한 문화공연’과 ‘미얀마 민주

화 지지를 위한 선언문 공동 낭독’ 

등으로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

널 ‘e끌림(www.youtube.com/user/

ggassembly)을 통해 방송됐다.

행사에 참석한 정윤경 위원장은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학생들

을 보며 교육기획위원장으로써 안타

까움과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미얀

마에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길 

기원하고,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

의 상징인 세 손가락의 경례로 그들

과 함께하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정윤경 의원, ‘미얀마 민주화 촉구’

경기도의회, 미얀마 민주화 촉구 행사 참석

“군포, 다문화가정 이해와 배려로!”

군포건가다가, 5월 22일 ‘군포 어울림 대축제’

군포시는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2021 군포 어울림 대축제’

를 오는 5월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맞아 군

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박성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

제는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

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목적으로 4개 

분야에 걸쳐 열린다.

먼저 ‘Cheer-Up 군포’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응원 메시지 교환을 통

해 사회통합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며, ‘내가 군포 미스, 미스터 트

롯’은 이주민들의 한국 트롯 열창 무

대로 꾸며진다.

또한 ‘내가 세계 패셔니스타’는 다

양한 나라의 의상을 체험하면서 다문

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온

라인 패션쇼로 진행되며, ‘우리집 황

금 레시피’는 음식을 매개로 각양각

색의 지구촌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프

로그램이다.

분야별로 대상, 우수상, 장려상, 참

가상이 상품과 함께 수여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제 군포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준비

를 하고 있다. 지구촌 속 군포의 첫

걸음은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로 이를 통해 화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어울림

이 의미하듯이 이번 어울림 대축제를 

계기로 군포와 지구촌 다문화가 한데 

어우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 어울림 대축제는 5월 22일 11

시부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

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건강가

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gunpo.

familynet.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또한 군포시 여성가족과(031-

390-0807)나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031-395-18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도 백신예방접종 시작

15일부터 시민체육광장 접종센터 운영

군포시는 4월 15일 시민체육광장 1,2,3

체육관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4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장기

요양 주야간 보호센터의 이용자와 종사

자 38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이어 4월 19일부터는 관내 75

세 이상 어르신 15,200여명을 상대로 역

시 화이자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르신 접종은 고령자 우선 접종 방침

에 따라 91세 이상, 81세 이상, 75세 이

상 순으로 이뤄진다.

접종시간은 평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평일에 접종하

지 않은 어르신 위주로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며, 일요일에는 접종하지 않는

다.

체육관별 용도는 제1체육관(대기구역)

은 예약여부 확인, 예진표 작성, 접수 공

간, 제2체육관(접종구역)은 예진실, 접종 

전 대기, 접종실, 그리고 제3체육관(접종 

후 구역)은 접종 후 이상반응 여부 관찰

실, 이상반응자 응급처지실, 응급환자 이

송을 위한 구급차 대기 공간 등이다.

군포시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 

등을 위해 동별로 셔틀버스 1대씩을 배

정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

게 사전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접종 여

부와 교통 수단을 확인하는 등,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방

침이다.

이와 함께 접종 후 이상 반응자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 귀가를 안내할 계획이며,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즉각 보건소에서 대응에 나서

기로 했다.

접종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이뤄지며, 

예약일에 접종하지 않을 경우 백신이 폐

기되는 만큼, 반드시 예약일에 맞춰 접종

을 해달라고 시 보건소는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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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세인 롱 디멍쉐 주한캄보디아 대사는 한국에

서 활동하는 외교사절 중 가장 나이가 젊다. 

50~60대가 대부분인 주한 외교사절 가운데 36살에 한

국에 부임해 41살이 된 대사는 유독 눈에 띈다. 

가장 젊은 대사라는 사실 외에도 그는 한가지 타이틀

을 더 가지고 있다. 바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대사라

는 점이다. 

롱 디멍쉐 대사는 캄보디아 이주민이 관련된 일이라

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간다. 

3월 27일 경남 창녕을 방문해 캄보디아 유학생 후원 

약속을 받아냈고 4월 3일에는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

원센터를 방문해 ‘캄보디아어 어린이교실’ 개소식에 참

석했다. 4월 4일에는 캄보디아 농산물을 재배하는 창원

을 방문했으며 5일에는 경남 밀양을 방문해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간담회에 참석했다.

어떤 나라의 대사는 자국민 행사에 거의 모습을 비추

지 않는데 반해 너무 자주 만나 친근해진 롱 디멍쉐 대

사를 3일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센터장 이상락, 

사진 아래 오른쪽에서 2번째)에서 인터뷰했다. 

-2016년에 한국에 와서 5년째 대사로 일하고 있다. 어

떤 마음인가? 

“36살에 한국에 와서 5년째 일하고 있다. 캄보디아대

사관의 직원들도 다른 대사관 직원들보다 대부분 어린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캄보디아 

국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하다. 대사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본국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득이 되는 외교를 펼치는 일이다. 

캄보디아와 한국, 양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우애를 증

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외교 관계는 어떤가?

“1997년부터 양국이 교류를 시작해 이제 20년이 넘었

다. 한국에는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5만명, 결혼

이주여성 1만명, 유학생 400명 등 약 6만여명의 캄보디

아 국민이 있다. 지금은 양국 국민들끼리 민간 교류를 

활발히 하는 시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멈춘 상태다. 한국

에서라도 캄보디아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늘 바라고 있다. 오늘 ‘캄보

디아어 어린이교실’이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캄보디아어 어린이교실’이 왜 중요한가?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약 1만명이 자녀를 1명씩만 

낳았어도 1만명의 아이들이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 교

육을 받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캄보디아에 

가면 모든 면에서 훌륭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 언어를 할 수 있다면 더 쉽게 기회

를 잡을 것이다. 한국에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에

게 캄보디아 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 교육프로그램이 소중하다. 대사관과 성남시외국인주

민복지지원센터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첫 번째 함께 

하는 사업이다. 한가지 더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이 캄보

디아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참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캄보디아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성

남에서 시작한 이 기회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노

력할 계획이다”

-취재 현장에서 주한 외교사절을 만나는 일이 흔치 

않다. 그런데 대사님은 최근에 부천, 안산, 성남에서 만

나고 오늘 또 성남에서 다시 만났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

“현장에 가서 캄보디아 국민들을 직접 만나 몸을 부

딪치며 이야기하면 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알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대사가 자주 캄보디아 국민들을 

만나면 그들이 안정감을 갖고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그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전국을 다닌

다”

-4년 전 캄보디아에 가서 앙코르와트를 보고 너무나 

위대한 문화유산이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캄보디아 

국민이 빈곤한 것에도 깜짝 놀랐다. 2018년 기준 캄보디

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900달러로 전세계 189개국 가운

데 170위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캄보디아가 가난한 것은 먼저 역사적인 배경에서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캄보디아는 너무나 오랜 기간 식민

지배, 전쟁, 내전을 겪었다. 수백년에 걸친 침략과 전쟁 

속에서 캄보디아는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캄보디아의 모든 국민은 협력과 협동

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도 캄보디아의 경제 발

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캄보디아 

국민은 화려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건립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인한 민족이다. 경제 기적

을 이룬 한국인처럼 캄보디아 국민들도 그런 정신을 갖

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경제발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먼저 본국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한국

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란다. 또한 본인의 능

력을 개발해서 한국문화를 열심히 배워달라. 한국에서

의 경험과 배움을 가지고 캄보디아 발전에 이바지해 주

시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한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항상 친근감을 갖고 한국인들을 대해 달라. 제가 늘 여

러분 곁에 있겠다. 감사하다” 

<캄보디아에 대해>

캄보디아의 수도는 프놈펜이다. 서쪽과 북서쪽은 타

이, 북동쪽은 라오스, 동쪽과 남동쪽은 베트남, 남서쪽

은 타이 만(灣)과 접하고 있다.

2,000년 동안 캄보디아는 인도와 중국으로부터의 영향

을 흡수했으며, 그 흡수한 문명을 다른 동남 아시아로 

전파했다. 1~8세기에 푸난과 첸라의 힌두교-불교 왕조

에서부터 9~15세기 앙코르 시대를 통해, 캄보디아는 지

금은 타이, 베트남, 라오스의 일부가 된 영토를 지배했

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은 12세기에 왕조의 전성시

대를 누렸다. 이 시기는 앙코르와트, 바욘, 그리고 제국

의 수도인 앙코르톰으로 알려진 거대한 사원 건축물 시

대로 특징지어진다.

400년에 걸친 쇠퇴기 후에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

지가 되었고, 20세기 동안에는 전쟁의 혼란을 경험했

다. 그 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

후에 독립했고, 그 이후 다시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다. 

1975~79년 나라는 농촌에서 공산주의 게릴라 운동을 펼

치던 크메르루즈의 집권으로 황폐화되었다. 크메르루즈 

집권기 동안 최소한 150만 명에 달하는 캄보디아인들이 

피살되었거나 사망했다.

캄보디아는 캄푸차 인민공화국 정권 아래서 회복을 

위한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 나라는 정치적 

자치를 회복했고 헌법에 기초한 정부를 재수립했다. 캄

보디아 경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는 

“미래를 겁내지 말고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격

언대로 경제 발전에 나서고 있다.          송하성 기자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캄보디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성남외복 캄보디아 어린이교실 방문한 롱 디멍쉐 대사, 열정 넘치는 활동 ‘눈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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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

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

게 체류 기간을 부여해 왔다.

예를 들어 여권 유효기간은 2021년 6월까지인데 체류

기간은 2021년 11월까지인 경우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

은 여권이 만료하여도 이를 재발급받지 않는 문제가 발

생했다. 그 숫자가 2020년 기준 96,130명에 달한다. 

그 결과 외국인이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게 

돼 2019년 여권 정보 위반 건수는 8,768건으로 과태료만 

약 11억원 발생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 파악이 안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일부 외국인주민은 작은 불이익도 

예상된다. 외국인주민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출

입국 관서를 방문하면 규정 상 2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라해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아 

있으면 체류기간을 6개월만 연장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 외국인주민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출입국 관서

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

함에 따라 여권 변경 신고 위반 과태료가 감소하고 여

권 정보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 체류관리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단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체류허가

자(G-1-6)는 제외된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

류가 가능한 외국인주민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국

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

는다. 또한 외국인주민은 본인의 여권을 새로 발급 받을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 관할 지방출

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도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체류 기간 부여기준을 개선

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관리에 문제가 없도

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어 18면, 일본어 8

면, 베트남어 29면, 러시아어 5면>         송하성 기자 

외국인 체류기간, 여권 유효기간 내 부여한다

법무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 파악 위해 실시

광명건가다가, 어린이날 특집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 운영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5일 어

린이날 특집으로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를 진행

한다. 세계요리는 온라인 화상강의로 진행하며 미리 

접수한 가족에게 요리 재료 꾸러미를 준다. 참가 신

청은 4월 21일까지 회기별 40가정 총 80가정을 선착

순 모집하며 13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광명시 가족 

대상이다.

요리교실은 중국 고추잡채와 러시아 커틀릿 만들

기가 5월 5일 진행되며, 중국 고추잡채는 오전 10시

부터 11시30분까지, 러시아 커틀릿은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진행된다.

한편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

어 주말반 수강생도 모집한다. 결혼이민자 및 외국

인 주민 대상으로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2단계반과 3단계

반이 운영되며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전화(02-6265-1366) 접수한다.          김영의 기자

소하2동, 피자나라치킨공주 나눔 

협약 다문화가정 등에 행복 전달 

광명시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서호준)는 지

난 9일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승대), 

‘피자나라 치킨공주 소하점(대표 이영민)’과 나눔 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

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피자나라 치킨공주’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에게 월 1회(10명) 피

자 또는 치킨을 제공하고,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와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아동을 발

굴.추천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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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인 광명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미얀마 시민 민주화 투쟁지지 성명서’를 발표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을 응

원하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발표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민, 광명시의

회,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광

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광명 ymca 볍씨학교 학생들도 한마

음으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민주

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군부 

쿠데타 세력들의 무시무시한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인

간의 존엄과 민주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

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또한 어린이들과 노약자들

에게까지 총구를 겨누는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

는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이 미얀마의 

자유?인권?평화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미얀

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시 중단하길 바라며,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따뜻한 평화가 하루빨리 오

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민주적 정부를 원

하는 일반시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여러 나라와 단체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민중 

살상행위를 규탄하고 민주적 정부 이양을 촉구하는 연

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김영의 기자

광명시, “미얀마 민주화 투쟁지지” 성명서로 미얀마 시민 응원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31 марта правительств
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Чон
г Се Гюн, провело 25-е засе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пол
итике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правле
нии Сеула.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План реализац
ии политик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 2021 год» и «Рез
ультаты оценк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
ик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2019 году», а также обсужд
ались метод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есурсов иностранн
ого население для ожив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
та в эпоху "Dead Cross".

Согласно плану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иностран
цев на 2021 год, 19 центр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17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реализовать 
1215 задач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яти политических це
лей, включая открытую, комплексную безопасност
ь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Было решено в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создать систе
му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выдачи виз и п
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а так же путем реорганизаци
и комплексной системы обучения, повысить досту
пность и удобство онлайн-обучения для студенто
в иностранцев.

Кроме того, расширены услуги жизнеобеспечен
ия с помощью обще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
ля иностранцев (1345),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 д
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
ра Данури. За счет увелич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школ (д
етских садов) в которых вводится политика мульт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149 → 162), а так же благ
одаря 'Советам по поддержке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
ентов' в каждом органе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расширено участ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в об
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ддержке и
ностранцев для стабиль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 общес
тве.

Кроме того, чтобы создать безопасное обществ
о для граждан и иммигрантов вместе, с помощью 
систем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пасса
жиров и др.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повышается у
правление границ. А в целях сокращения спорных 
вопросов во время прибытия в страну, планируетс
я ввести «электронную систему разрешений на въ
езд», в которой будет собрана информация о поез
дке иностранца.

Электронно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ъезд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это система, в кото

рой иностранцы заранее вводят онлайн личную и
нформацию и информацию о поездке, перед тем к
ак приехать в Корею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данн
ая система действует только в некоторых странах, 
таких как Австралия и США.

Наряду с этим, реагируя на снижение показател
я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был рассмотрен «план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сурсов», для повы
шения жизнеспособно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з-за ограничений передвижений между стран
ами, связанные с пандемией, увеличилась нехват
ка рабочей силы в малой и средней обрабатываю
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а также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
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проблемы б
ыло решено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профессион
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иза E9),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
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кратило пери
од повторного въезда для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
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с 3 месяцев до 1 месяца и ув
еличило период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о 1 года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въезд и выезд затруднён из-за па
ндемии. <중략.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

요> <한글 기사 24면>                    장올가 기자

Эпоха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Поиск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через политик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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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po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김연화)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0시

에 다문화가정 아빠와 자녀 10가족을 대

상으로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 착한소비자교육(공정무역)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착용 및 사전 발열체크, 손소

독 사용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교감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아빠의 육아

참여도를 높여 건강한 양육문화조성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총 3회기로 진행됐다.

1회기는 공정무역 캠페이너 활동가이

자 담당자인 박경희 팀장이 착한소비자 

교육의 일환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활용

한 ‘나는야 예술가 놀이는 내친구’를 주

제로 진행했다.

특히 △공정무역의 의미 △공정무

역 인증마크 △공정무역 실천방법 △김

포 로컬푸드 안내 및 이용법 △공정무역 

제품을 활용한 가족화 그림을 표현해보

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정무

역 캠페인으로 ‘나는 공정무역을 지지합

니다’라는 문구를 나라별로 번역한 피켓

을 제작하여 다문화가족 아빠와 자녀가 

함께 공정무역 지지 및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회기 해피파파는 식목일을 고려한 <

아빠랑 소통하며 가족 반려식물>을 주

제로 직접 아빠와 자녀가 함께 물이끼의 

촉감을 느껴보고 소통하며 가족 반려식

물화분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3회기는 다문화가족 아빠자조모

임으로 요리활동을 진행했다. 사회적 거

리두기 속에서 한국식&중국식 두 나라의 

짜장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맛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버 행사에 참여한 아빠는 “코로나

19로 가족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답답했는데 주말에 자녀와 함께 센터로 

나들이해서 토피어리 체험활동도 해보고 

자녀에게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 줄 수 

있어서 관계가 돈독해진 것 같다”고 소

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위로와 정을 나누다

마산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회숙)

는 지난 4월 13일 복지사각지대에 놓

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신속한 대응으

로 이웃의 따뜻한 위로와 정을 담은 

쌀과 라면, 이불 등 생활용품을 지원

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지원은 평소 마산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소장의 재치로 북한이탈

주민 A씨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

고 맞춤형복지팀에 도움을 요청하였

고, 이에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 매우 심각하고 열악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긴급하게 적십자김포지구협의회(회장 

임상희)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원 

요청을 받은 적십자김포지구협의회 

회원들이 신속하게 100여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 이불 등 생활에 필요한 용

품들을 모아 요청한지 하루만에 A씨

에게 전달하였다.

적십자김포지구협의회 임상희 회장

은 “코로나로 너, 나 없이 힘든 가운

데서도 회원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보

고 적극적으로 구호세트를 준비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

고,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잘 이겨내길 희망한다”라고 전했으며,

                      이지은 기자

공역무역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은 착한 소비자!

김포건가다가,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착한 소비자 교육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김연화)는 코로나19로 육아 및 양

육으로 지친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

해 지난 4월 8일 품앗이 리더회원 14명

을 대상으로 품앗이OT 및 양육자프로그

램&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

다.

이날 품앗이OT 전체모임은 경기육아

품앗이그룹, 공육육아품앗이그룹, 8그룹

이 참여한 가운데 지미선 공예강사가 진

행을 맡아 ‘가죽가방 만들기’가 진행됐다.

육아와 양육에 지친 부모의 양육해소

와 힐링 프로그램으로 공예교실이 훌륭

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또한 공정무역 캠페이너 활동가이자 

담당자인 박경희 팀장이 착한소비자교육

의 일환으로 공정무역 캠페인 및 교육을 

나라별 번역문구 피켓활동 및 공정무역

지지 실천을 안내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품앗이간 화합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친밀감과 유

대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육자는 “품앗이 

활동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는 

품앗이 리더가 되어 기쁘다. 이러한 활동

이 자녀에게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

동육아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영유아 상시프로그램, 초등돌봄프로그

램, 양육자프로그램 및 공간이용 도서대

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는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 031-997-

5921로 하면된다.           이지은 기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는 우리는 육아품앗이

김포건가다가,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OT 및 양육자프로그램’

도서관 코로나 시대 

내 몸 다스리기 강좌

김포시 고촌도서관은 5월, 임홍

규 한의사가 진행하는 코로나시대 건

강한 삶을 위한 건강 치유 프로그램 

「코로나19시대, 내 몸 다스리기」를 

운영한다.

오는 5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총 4회에 

걸쳐 김포시립도서관 페이스북을 통

해 라이브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내 몸을 건강하게 관

리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체질과 음식, 

내 몸에 맞는 음식과 약차 그리고 비

만의 위험성과 성인병을 알아보고 건

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

다. 문의 ☎ 031-5186-4853~54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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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국수로 세계의 문화를 조명

하는 색다른 행사가 열렸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

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ZOOM)을 

활용해 경기도와 김포시 공모사업 주민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국

수-누들로드’(이하 누들로드)를 진행 중

이다. 

1회기는 지난 4월 9일, 한국의 자장면

과 중국의 짜장미엔의 비교체험을 주제

로 진행됐다. 먼저 다문화강사인 김보미 

소장(정서순화예술놀이연구소)이 한국과 

중국의 생활문화와 더불어 중국의 문화

다양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호평을 

받았다. 

양국의 국수 음식체험은 한국의 자장

면과 중국의 짜장미엔의 비교체험으로 

실시간 ZOOM에 접속한 다문화 비다문

화 73가족이 센터에서 미리 전달한 자장

면과 짜장미엔 재료를 활용해 음식만들

기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요리를 하며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음식의 차이점과 변화과정을 이

해 할 수 있었다.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

에는 자녀들이 음식재료를 이용해 중국

과 한국의 국기를 표현하며 소통하는 푸

드아트놀이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내국인 이 모 씨

는 “한국에서 자장면이 워낙 유명하고 

대중적인 음식이라 중국의 짜장미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며 “두 요리를 함

께 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더 깊

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김연화 센터장은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다문화 다문화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장기화된 코로나19 상

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키트로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키트배

분을 위해 재료를 준비하며 소분하는 수

고를 아끼지 않은 다문화이해강사와 직

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국수로 세계의 문화를 보다 ‘세상의 모든국수-누들로드(noodle Road)’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라인으로 가족과 소통하며 참여하는 다문화이해교육 진행 눈길

“도서관에서 경제 경영을 만나다”

김포시, 장기도서관 세계시민학교 경제·경영 운영

김포시 장기도서관이 오는 5월 6일부

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세계시민학교-경제·경영’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장기도서관은 세계평화와 인권, 문화다

양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김포시민의 역

량 강화에 나선다. 본 강연은 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운영한다.

이번 강연은 6일과 13일에는 박병률 

주간경향 편집장이 김포 시민과 만난다. 

박병률 편집장은 <주린이도 술술읽는 친

절한 경제책>, <재밌어서 술술 읽히는 경

제교양수업>, <경제학자의 문학살롱> 등

의 다양한 책으로 독자들과 소통해 왔다. 

20일과 27일에는 <행복한 살림살이 경제

학>,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행방> 등 다수의 책을 쓴 강

수돌 전 고려대 세종캠퍼스 융합경영학

부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주제는 1주차 크리스마스 캐럴, 인구를 

말하다, 2주차 오즈와 걸리버가 경제를 

만날 때, 3주차 영화 속의 경제·경영(1), 

4주차 영화 속의 경제·경영(2)으로 구성

됐다.

강연의 접수는 2021년 4월 19일 월요

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

인접수,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로 진행한

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립도서관 홈페

이지를 참고하거나 장기도서관 2층 종합

자료실(5186-4684)로 문의하면 된다.

소영만 김포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

서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적

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겠다. 또한 도서관

을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공간으로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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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cheon

봄기운이 완연한 4.5월은 화사한 봄꽃

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하지

만 코로나19로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시간

이 우울과 불안으로 움츠러들고 있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를 통해 시민들이 봄의 절정인 4월과 5

월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02-503-0070)로 

하면 된다.

#“방구석 세계문화체험, 인증샷으로”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탑승권 없이 즐기는 세계문화여행’을 매

월 격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답답해하는 시민

들을 위해 세계문화체험 꾸러미 렌탈 프

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과천시 관내 거주

자 가정 대상이다. 매월 1.3주 총 8가정 

대상이며 센터 홈페이지(http://gchfsc.

familynet.or.kr)를 통해 선착순 선택 및 

신청받는다. 세계문화체험 꾸러미는 ‘놀

이+악기 렌탈편(총 6종)’과 ‘모자 렌탈편

(총 4종)’이다. 렌탈 기간은 7일이며 센터

에서 받아 가면 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가정愛 달 ‘어제보다 오늘 더 사

랑합니다’를 진행한다. 행사는 4월 28일

까지 부모의 날 편지쓰기 이벤트와 부부

의 날 편지쓰기 이벤트가 진행되며 4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꽃길 걷기 인증샷 

이벤트가 이뤄진다. ON라인 가족축제는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공연, 이벤트 등

이 진행된다.

#다문화 감수성 향상 ‘다함께가족 공

감行’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다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인 

‘다함께가족 공감行’ 참여자를 4월 28일

까지 신청받는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부

모 등 5가정 대상이며 비대면으로 참여

자 가정에서 줌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

한다. ‘다함께가족 공감行’은 ▲1회기(5월 

15일)로 다문화 감수성의 이해, 아내 나

라 음식 체험 ▲2회기(8월 21일) 우리가

족 슬기로운 소통방법으로 오라소마 컬

러 활용 성격진단, 역할극, 생애곡선 마사

지 ▲3회기(11월 20일) 가정 내 차별 찾

아보기, 남편 나라 음식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1.2회기는 키트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부모. 자녀 관계향상 프로그

램인 ‘동상이몽’이 학령기 자녀를 둔 다

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5가정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상이몽’은 ▲1회기(5월 14일) 자녀와 

공감 트레이닝 느낌과 욕구 이해가 부모

반(오후 4시~5시)과 자녀반(오후 5시~6

시)으로 나눠 운영된다. ▲2회기(5월 21

일) 부모-자녀 새롭게 만나고 알아보기

와 ▲3회기(5월 28일) 느낌으로 표현하고 

공감으로 듣기가 부모 자녀 합반으로 오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

은 4월 23일까지 받으며 참여자 가정에

서 비대면 줌앱을 활용해 수업이 이뤄진

다.                         김영의 기자

“탑승권 없는 세계문화여행, 사랑 가득한 축제와 행사 즐겨요”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 속 안전하게 즐기는 문화행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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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이 경기도 내에는 

처음으로 안양에서 운영된다.

안양시는 지난 4월 5일 (사)다사랑공동체(대표 성재

호)의 이주여성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사업 후

원금(1천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다사랑공동체는 아동권리보호와 위기가정 상담 및 조

사,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지

난 2007년 서울에서 설립돼 2016년 안양으로 이전했다.

(사)안양YWCA가 운영하는 이주여성 가정폭력상담

원 양성과정은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안양시

와 이레샤 페레라 씨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폭제가 됐다. 

안양에 거주하는 이레사 페레라 씨는 지난해 12월 안양

시다문화홍보대사에 위촉된 바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 9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절반에 가까운 42.1%

인 387명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날 후원금 기부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이주여

성 20명이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가 진행하는 상

담원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양성과정 교육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가정폭력의 

이해와 지원체계, 상담이론 등을 내용으로 100시간에 

걸쳐 개설될 예정이다. 이 과정을 수료한 이주여성은 전

문 상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주여성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후원금 전달식에서 다사랑공동체

와 안양YWCA, 이레사 페레라 씨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하는 디

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재호 다사랑공동체 대표와 김오복 안양YWCA 회

장도 “매우 소중한 교육 운영의 기회를 얻게 됐다”라며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이주여성들

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의 기자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고통받는 여성 돕는다

안양시, 이주여성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개설해 눈길

안양시건가다가,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패키지사업 운영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패키지’ 사업을 진행한다.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패키지’ 프로그램은 결

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 체계를 확립

해 스스로 정착 과정을 설계하고 관련 서비스 탐색

과 실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4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국 거주 3~5년 이상 또는 초기정착이 이루어진 결

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10

시부터 12시까지다. 각 가정 내 실시간 온라인 교육

으로 미래설계교육, 직업체험, 사회활동 등이 진행된

다. 

설계교육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기술 등 구직

기술과 직장생활 에티켓 등이 5회기에 걸쳐 운영된

다. 직업체험은 베이커리, 원예, 메이크업, 토탈공예 

교육이 9회 이뤄지며 사회활동은 2회 진행될 예정이

다. 한편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연주 

센터장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역사회 

내에 빠르게 뿌리 내린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

고 있다”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総人口減少時代 ! 人口問題解決、外国人政策から

“滞在外国人250万時代、外国人は‘異邦人’ではなく、共に成長する同僚であり家族”

政府は3月31日午後、政府ソウル庁舎においてチョン

・セギュン国務総理主宰で第25次外国人政策委員会を

開催した。

この日の会議では‘2021年外国人政策施行計画’

と、‘2019年外国人政策推進実績評価結果’を審議

し、‘人口デッドクロス時代経済成長活力のための外

国人的資源活用方案’を論議した。

2021年外国人政策施行計画によると、19の中央部所

と17の自治体は、開放・統合・安全・人権・協力な

ど、5大政策目標達成のための1,215の課題を推進する

計画だ。

仁川空港內ビザ発給および滞在管理相談

システム構築、韓国留学総合システム改編を行い、

オンライン・ワンストップ留学サービス提供など、外

国人のアクセスを高める。

また外国人総合案內センター(1345)、外国人力相談

センター、タヌリ（다누리）コールセンターなどの生

活支援サービスを拡大する。それ以外にも多文化教育

政策学校(幼稚園)を増やし(149→162)、自治体別‘外

国人住民支援協議会’などへの外国人住民の参加を拡

大、外国人が韓国社会に安定的に定着することができ

るよう支援する。また国民と移民者が共に安全な社

会をつくるために、搭乗者事前確認システムなど、先

端技術を利用した国境管理を強化、入国予定外国人の

旅行情報收集、入国拒否過程で発生する摩擦などを最

小化するために‘電子旅行許可制度’も導入する計画

だ。

電子旅行許可制度(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は、外国人が無ビザで入国する際、事前

にオンラインで個人情報と旅行情報を入力し、該当国

家の旅行許可を受ける制度で、オーストラリア、アメ

リカなど、一部国家でのみ運営されている。

また国内人口減少による潜在成長率下落に対応し、

経済成長の活力を高めるために‘外国人人的資源活用

方案’についても論議した。

コロナ19による国家間移動が制限され、中小製造

業、農畜漁業分野などで人力不足現狀が大きく、これ

を解決するために、国内に滞在する非專門人力(E9ビ

ザ)を活用することにした。

政府は非専門就職資格外国人勤労者の再入国制限期

間を、既存の3ヶ月から1ヶ月に短縮し、感染病など、

天災地変で出入国が難しい場合、1年內で就職活動期間

を延長する。また国内登録滞在外国人について、一時

的に季節勤労を許可し、カンボジア、ラオスなど防疫

狀況が良好な国家を中心に、外国人勤労者の入国を拡

大する計画だ。

あわせて年間千人水準の熟練技能人力クォーターを

2025年まで二倍に拡大し、韓国内の大学を卒業した留

学生の熟練技能人力就職を許可する。これは海外人力

確保過程での企業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だ。

また急激に変化するグローバル産業において優位を

確保するために、国内尖端技術と新産業分野を牽引す

る海外優秀人材を積極誘致する。

国内滞在外国人の66%が首都圈に集中しているため、

外国人力誘致に困難をきたしている自治体の現実を考

慮して、自治体の住民拡大政策と連繋した地域特化型

長期滞在ビザ導入、人口減少地域の在外同胞資格取得

要件緩和など、首都圈以外の地域の外国人定着を支援

するための多樣な方案も檢討する計画だ。

政府は今回の会議で審議した2021年外国人政策を円

滑に推進する一方、外国人的資源流入と活用のため

の幅広い戦略を準備して‘第4次外国人政策基本計画

(2023~2028)’に提示する計画だ。<한글 기사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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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ư các bạn đã biết,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là chương trình được tổ chức bởi Bộ tư pháp nhằm 
mục đích giúp đỡ người nước ngoài khi mớ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ó thể nhanh chóng thích nghi với nền 
văn hóa, xã hội cũng như ngôn ngữ của đất nước Hàn 
quốc.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được chi thành 2 cấp 
độ chính:

 I - Tìm hiểu về ngôn ngữ và văn hóa Hàn quốc 
 II- Tìm hiểu về văn hóa Hàn quốc
Trong cấp độ 1 lại được chia thành 5 cấp độ nhỏ từ 

0 đến 4 tương ứng với trình độ giao tiếp bằng tiếng 
hàn quốc hiện có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Cấp độ II là 
cấp độ cao nhất trong cấu tạo hình thành của chương 
trình. Sau khi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hoàn thành hết cấp 
độ 4 của cấp độ I,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tiến hành học 
sang cấp độ II-tìm hiểu những thông tin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xã hội Hàn quốc. Điểm số để vượt qua từng 
cấp độ cũng như nội dung thi đánh giá theo như bảng 
sau, các bạn hãy tham khảo bằng tiếng Hàn quốc nhé!

Một điều mà bất kì người học nào cũng đều tò mò 
đó chính là những ưu đãi mà mình có thể nhận được 
sau khi hoàn thành quá trình học là gì đúng không ạ? 

Sau khi hoàn thành khóa hoc, người học có thể 
nhận được các ưu đãi như ◆ Miễn chứng nhận năng 

lực tiếng Hàn quốc Topik, miễn điều tra thực tế dành 
cho người đăng kí visa F-5, ◆ Được rút ngắn thời gian 
chờ đợi xử lý hồ sơ đăng kí quốc tịch Hàn quốc, được 
miễn phỏng vấn quốc tịch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đăng kí quốc tịch, ◆ Được cộng thêm 
điểm khi người nước ngoài đăng kí đổi visa lưu trú 
tại Hàn quốc, ◆ Miễn chứng nhận năng lực tiếng hàn 
quốc Topik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xin cấp visa mới.

Vậy làm thế nào để có thể đăng kí?
Các bạn hãy làm theo hướng dẫn sau nhé!
Nguồn: Bộ Tư pháp
Đầu tiên, các bạn hãy truy cập vào trang web của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www.socinet.go.kr sau 
đó hãy nhấn vào phần số 2 đã được đánh dấu như 
trên để Đăng nhập vào hệ thống.

Các bạn hãy nhập ID và PW của mình vào phần 
số 1 đã được đánh dấu sẵn và nhấn Login hoặc phím 
Enter như trên nhé.

Sau khi đăng nhập, các bạn sẽ thấy giao diện chính 
của chương trình được bố trí như trên hình. Các bạn 
hãy lựa chọn phần số 1-Đăng kí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Sau khi lựa chọn phần Đăng kí chương trình, một 
giao diện khác sẽ hiện ra như hình phía trên. Trong 

phần này các bạn hãy lựa chọn tên nơi học, thời gian 
học, địa chỉ của nơi học cũng như cấp độ mà mình có 
thể đăng kí học nhé.

Các bạn hãy kiểm tra lại toàn bộ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quá trình học một lần nữa, nếu không có thay đổi 
trong quá trình đăng kí, các bạn hãy nhấn "Đăng kí-신
청" để hoàn tất việc đăng kí khóa học nhé. 

Trong tình hình dịch Covid-19 đang lan rộng như 
hiện nay, việc phòng chống và dập dịch là một vấn đề 
cực kì nghiêm trọng. Người vi phạm sẽ phải chịu phạt 
rất nặng bao gồm tiền phòng chống dịch và những chi 
phí chữa bệnh cho cả bản thân và người bị lây nhiễm 
bởi bản thân mình. Hưởng ứng phong trào của Chính 
phủ đó là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đều phải làm xét 
nghiệm Covid-19, Bộ cũng có những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cụ 
thể như không yêu cầu các bạn khai báo thông tin cá 
nhân mặc dù các bạn có đang lưu trú bất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Vì một xã hội khỏe mạnh không dịch bệnh, 
chúng ta hãy cùng chung tay hưởng ứng phong trào 
của Chính phủ và dành thời gian tìm hiểu thêm về đất 
nước Hàn quốc để có thể nhanh chóng thích nghi với 
xã hội Hàn quốc nhé!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Hội nhập xã hội - Chương trình mà người nước ngoài nên đăng kí học
외국인주민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배워요”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중

국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연변주 상무

국, 연변주 연길시 고신구 관리위원회, 길림지통종합발

전유한공사와 중국 온라인마케팅 공동 진행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협약식

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 중국 연변주 

상무국 정승우 국장, 연길시 고신구 관리위원회 강봉

호 부주임, 길림지통종합발전유한공사 황강 동사장 등

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상품 중국 

온라인몰 입점 및 관리, 경기도 중소기업 온라인 우수

상품관 홍보, 마케팅 활성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연변주 정부 및 연길 고신구 관리위원회

와의 우호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국 내 온·

오프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중국 현지에 진

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대표하여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

외 파트너들과 함께 경제/비즈니스 협력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들의 우수한 상품들

이 새로운 판로를 찾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온라인마케팅 진행 ‘국내 기업, 중국 진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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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eong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신순철)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 관내 결혼이민자를 대상

으로 한국어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한국어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ZOOM) 교육으로 진행

된다. 연중 상시 접수하며 반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로 접수가 가능하다. 전화 및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 반 배정은 전년도 수료증 확인이 우선

이며 수료증이 없을 경우 개별 레벨테스트를 통해 단계

별로 나누어 거주지 인근 지역 강의장을 배정한다.

한국어교육은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

육은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와 교

재를 활용하며, 학습자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진행

된다. 또한 쓰기, 읽기 외에도 의사소통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고급반의 경우 비언어적인 특징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센터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

국사회의 부적응과 갈등상황을 해결하여 결혼안정성을 

도모하고 언어장벽 해결로 위축된 생활을 탈피하며 자

녀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센터 한국어교육에 

꼭 참여해 결혼이민자의 사회관계망도 확장하고 한국어

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화성시로 부터 위탁을 받

아 운영하는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

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센터의 통합과 함께 기능을 확대하여 “가족관

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의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아이돌봄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한국어교육’ 등의 사업 운영에 최

선을 다하고 있다.

031-267-8781                           송하성 기자 

한국생활의 기본, 한국어교육 참가자 모집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중 상시 접수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대상

화성시는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

해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

로 집합금지 업종 4148개소, 영업제한 업종 1만4795 

총 1만8942개소이다. 단,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

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

된다. 지원 금액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식당, 카페, 미용실, 숙박업,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50만원으로 전액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홈페

이지에서 가능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달 25일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요일제로 접수한

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5월 10일부터 31일

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생활안정자금의 대

상이면서 기존에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게

는 신청일 익일부터 신속지급 될 수 있게 진행할 예

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

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화성

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 회사로 책 배달해주는 사업 협약체결

화성시가 지난 3월부터 개시한 책 배달 서비스 ‘배달

on서재’의 활성화를 위해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관내 

기업인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on서재는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일

터에서 휴식시간과 퇴근 후 손쉽게 독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이 직접 기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매월 기업별로 사서 추천도서와 희망도서 30~50권을 

특별대출해주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업엔 다문화 

도서도 제공한다. 특히 찾아가는 문화 행사도 개최해 근

로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제약

협동조합, 발안산업단지, 덕우공단, 봉담읍기업인협의회, 

마도면기업인협의회, 양감면기업인협의회 총 6개 기업인

협의회가 참여했다. 지난달 개시한 배달on서재는 현재

까지 16개 기업이 총 700여 권의 책 배달 서비스를 이

용 중이다.                                이지은 기자 

<사진은 지난 3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식>

문의 031-267-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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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нлайн-регистрация на получ
ение 2-го  пособия при стихийны
х бедствиях по Кёнгидо возможна 
на 4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включа
я русский язык.

С 1 по 30 апреля все иностран
ц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прови
нции Кёнгидо на момент 19 янва
ря и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
и провинции на момент подачи з
аявки,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
олучение пособия при стихийны
х бедствиях по Кёнгидо в разме
ре 100тыс.вон на 1 жителя, посе
тив ближайший чуминцентр либ
о онлайн на веб-странице https://
forbasicincome.gg.go.kr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недо
понимания и возможных труднос
тей,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с январ
я по март властями провинции ве
лась акти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р
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информации, к
асающейся процесса регистраци
и и получения данного пособия, к
арточек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
о и т.п.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Были в
ыпущены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виде
оресурсы, обьявления, подробны
е объяснения о процессе регистр
ации и проч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и
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И, наконец, д
ля полного удобства регистрирую
щихся иностранцев официальны
й сайт , где можно подать онлайн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я, 

введен в действие на 4 иностра
нных языках: рус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Онлайн-регистрация на получе
ние пособия при стихийных бедс
твиях по Кёнгидо возможна на са
йте https://forbasicincome.gg.go.kr 

ежедневно с 1 по 30апреля с  
7:30 до 23:00 во всех городах и ок
ругах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за искл
ючением г.Соннам, Щихын, Кимпо 
(в данных городах регистрация в
озможна только посещением чум

инцентров). Даже если у вас нет к
омпьютера дома, то вы можете п
одать заявку со своего мобильно
го телефона. Выбрав в верхнем п
равом углу русский язык, русскоя
зыч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без пр
облем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само
стоятель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следу
я прилагаемой инструкции на род
ном языке. Следует учесть, что н
еобходимо заранее получить кар
точку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енгидо (н
а сайте www.gmoney.or.kr или в пр
иложении для смартфонов 경기지
역화폐), так как при онлайн-регист
рации пособия необходимо ввест
и 16-тизначный номер карточки м
естной валюты Кенгидо, который 
указан на ее оборотней стороне.

Кроме того, на сайте в разделе 
часто задаваемых вопросов мож
но уточнить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ин
формацию по поводу получения 
пособия на русском же языке: кто 
может подавать, какие условия и 
некоторые нестандартные момен
ты.

В случа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други
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пособие
м при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х по Кё
нгидо,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це
нтром поддержки клиентов 1566-
1789, который также действует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и вьетнамский (русског
о языка, к сожалению, нет).

Учитывая, что многие соотечес
твенники работают в будни и не и
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щения чу
минцентров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ки о
ффлайн, данная услуга онлайн-р
егистрации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
ах, на мой взгляд, очень удобна д
ля иностранцев и позволит избеж
ать возможных трудностей с пода
чей заявок на пособие при стихий
ных бедствиях от Кёнгидо.

Репортер Елена Ким.
김엘레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Подача онлайн-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2 пособия при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ях 
по Кёнгидо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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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다 문화

뉴스는 중도입

국 청소년 유

지성 씨의 글

을 연재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서 살다가 초등

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온 유지성 

씨는 올해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유 씨의 글

은 한국에 온 많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을 위해 

일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정책

을 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특히 이번호에 연재된 글은 학교

에서 진행된 다문화 행사에 다문화가족

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경험을 적은 

것으로 관계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

게 합니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보다는 다문화가정

이나 이주민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학습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

수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및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는 거의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다

문화 교육을 축제나 이벤트와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중학교 때 나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학교 축제 때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초청하여 본국의 요리를 파는 행사를 열

었다.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다른 학부모

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나는 왜인지 

부끄러웠다. 

다른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행사장을 

피해 다니거나 아예 모른척했다. 그래도 

다문화가정 학생 몇몇이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에서 보조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문화에 대해 거

부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경우엔 친구와 선생님이 나를 다문화가

정이라고 해서 다르게 보고나 특별하게 

대우할까 봐서 피했다. 

나에게 좋은 점을 가져다주는 사람들

의 관심이었지만 불편했다. 물론 고맙게 

생각했지만, 센터에서나 가정에서 한국인

과 같다는 교육을 받아왔다가 이때 다르

게 대우받아 혼란스러웠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가정이

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화주의에 입

각한 일방적인 ‘한국화’ 프로그램이 대부

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문화 교육은 좀 

더 개방적이고, 상호 이해와 상호 변화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 

‘동화’ 및 ‘사회화’에 치중하는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 등 소수자의 정체성과 문

화적 욕구를 외면하는 문화적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다문화 사회는 이주민의 사회권과 문

화권을 인정하는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구

된다. 

교육을 통해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개

선하고 다문화 감수성 및 수용성을 증진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문

화가정과 이주민에게 은혜를 베푸는 차

원에서 돕는 것 보다, 그들의 문화적 특

성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 단기간의 

이벤트 중심이 아닌 전문화된 교육과정

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체계와 교

육문화 전체를 다문화 흐름에 맞게 변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 진정으로 다문화 이해 및 감수성 증진 위해 노력하고 있나?

다문화 축제와 이벤트 지양하고 진정한 다문화 이해 및 감수성 증진 위한 교육 실시해야

Masalah Pendidikan Multikultural yang Dilaksanakan di Korea 

유지성

Pendidikan multikultural negara kita 
memprioritaskan pembelajaran bahasa Korea 
dan pemahaman budaya Korea untuk keluarga 
multikultural dan migran daripada memahami dan 
menghormati budaya lain. Akibatnya, ada sedikit 
minat dalam program pendidikan yang bertujuan 
untuk mempromosikan pemahaman multikultural 
dan sensitivitas untuk sejumlah besar orang Korea. 
Selain itu, pendidikan multikultural cenderung kurang 
dibedakan dari festival dan acara.

Ketika saya di sekolah menengah, saya memiliki 
pengalaman yang sama. Selama festival sekolah, 
orang tua dari keluarga multikultural diundang ke 
sebuah acara untuk menjual masakan negara 
asal mereka. Saya mendapat banyak perhatian 

dari guru, siswa, dan orang tua lainnya, tetapi saya 
malu karena suatu alasan. Siswa dari keluarga 
multikultural lain menghindari acara tersebut atau 
pura-pura tidak tahu sama sekali. Meski begitu, 
beberapa siswa dari keluarga multikultural juga 
turut membantu dalam acara tersebut bersama 
orang tua mereka. Mengapa siswa dari keluarga 
multikultural menolak menanggapi multikulturalisme? 
Dalam kasus saya, saya menghindari bahwa 
teman dan guru saya akan melihat saya secara 
berbeda atau memperlakukan saya secara 
khusus karena mereka mengatakan saya adalah 
keluarga multikultural. Kepentingan orang-oranglah 
yang membawakanku hal-hal baik, tetapi itu 
tidak nyaman. Tentu saja, saya bersyukur, tetapi 

saya telah dididik di pusat dan di rumah untuk 
menjadi seperti orang Korea, tetapi saat ini, saya 
diperlakukan berbeda dan saya bingung.

Sebagian besar pendidikan multikultural Korea 
adalah program “Koreaisasi” sepihak berdasarkan 
asimilasi yang menargetkan keluarga multikultural 
dan migran. Namun sekarang, pendidikan 
multikultural harus ditransformasikan menjadi 
pendidikan yang lebih terbuka dan berpusat pada 
saling pengertian dan perubahan. Pendidikan 
multikultural yang menitikberatkan pada “dongeng” 
dan “sosialisasi” bisa menjadi kekerasan budaya 
yang mengabaikan identitas dan kebutuhan 
budaya minoritas seperti pendatang.

Dalam masyarakat multikultural, pendidikan 

dibutuhkan untuk meningkatkan penerimaan 
multikultural bagi semua, seperti pengakuan hak-
hak sosial budaya migran. Pendidikan dibutuhkan 
untuk meningkatkan persepsi dan sikap diskriminatif 
melalui pendidikan dan untuk mempromosikan 
kepekaan dan penerimaan multikultural. Dalam 
proses ini, daripada membantu keluarga multikultural 
dan para migran untuk memberi, pendidikan 
harus dilakukan yang secara aktif mencerminkan 
karakteristik dan kebutuhan budaya mereka. Selain 
itu, diperlukan upaya untuk mengembangkan 
kurikulum dan program khusus, tidak berfokus 
pada peristiwa jangka pendek, dan mengubah 
sistem pendidikan dan seluruh budaya pendidikan 
agar sesuai dengan arus multikulturalisme.



2021년 04월 16일 ~ 04월 30일  

Hwaseong

화성시는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

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 지급대상은 모두 4만7653명으로 

지원 신청은 4월 말까지이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1차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서 확

대돼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

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가 포함

됐다.

온 라 인 은  홈 페이지( h t t p s : / /

forbasicincome.gg.go.kr/)에서 상시로,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하면 된다.

1인당 10만 원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되며,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

을 경우 평일 행정복지센터, 화성시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성시외국인복

지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문화더함공

간‘서로’를 방문하면 현장발급도 가능하

다. 단, 행정복지센터 외의 기관은 재난지

원금 신청이 아닌 경기지역화폐 카드 발

급업무만을 지원한다.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г.Хва
сон могу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и тут же 
получить карточки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в центрах, связанных с инос
транцами.

С 1 по 30 апреля 2021г. иностранц
ы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2-го пособия пр
и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ях от Кёнгидо, к
оторое будет загружаться на карточк
и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Но боль
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испытывают с
ложности с регистрацией и получени
ем данных карт, в связи с  чем мэрия 
г.Хвасон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центра
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иностранцами: Це
нтр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поддержки му
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г.Хвасон, Цен
тр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г.Хвасон, 
обьединение "Большая семья Асия" 
и территория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С

оро" - запустила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в
ыдачи иностранцам карточек местно
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Об этом было обь
явле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г.Хва
сона 25 марта.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27 марта, в с
амом густонаселенном иностранцам
и районе г.Хвасона Хяннам(Паран) н
а территори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
Соро" уже началась выдача карточе
к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С 1 апре
ля начнется выдача карточек и в дру
гих центрах, связанных с иностранца
ми.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и получения ка
рточек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лю
бой близнаходящийся центр, предос
тавив айдикаду и телефон, зарегист
рированный на имя заявителя.

Список графика работы, адресов и 
контактов центров, связанных с инос
транцами в г.Хвасон, где можно заре
гистрировать и получить карточку ме
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

1. Центр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поддер
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г.Хвасо
н

 -время работы: с пон. по пт. с 
9:00~18:00,

 -адрес: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
센터 4층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031-267-
8790;

2.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г.Хвасон
 -время работы: со вт. по вос. с 

9:00~17:00, /  -адрес: 화성시 향남읍 발
안공단로 92-23 /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
н: 031-8059-1265;

3. Обьединение "Большая семья А
сия" 

 -время работы: с пон. по пт. с 
9:00~18:00, суб.~вос. с 10:00~20:00.

 -адрес: 화성시 떡전골로 111, 2층 '바
다건너' /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031-
267-1526;

4. Территория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Соро" 

 -время работы: со вт. по вос. с 
10:00~19:00,

 -адрес: 화성시 향남읍 3.1 만세로 
1113, 치하 1층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031-8059-
5535.

Кроме того, во всех центрах возмо
жна поддержка бесплатных перевод
чиков (вьетнамский, китайский, русск
ий и др.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уточняй
те по приведенным контактным номе
рам необходимый язык.

Надеюсь, что благодаря данным м
ерам по поддержке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лучение иностранцами пособия по с
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от Кёнгидо в г.Х
васон пройдет легко и беспрепятсве
нно.                                     김엘레나 기자

화성시, 외국인주민 대상 제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발급 시작

В г.Хвасон началась выдача карточек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иностранцам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신

순철 센터장)는 지난 29일,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결

과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최소인원이 참석하여 약식으로 진행되었

다.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결과보고회’는 

화성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가족복

지에 대한 복지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파

악하여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를 실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요구도조사 TF팀의 황종순 단장

은 “요구도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지원전문기관으로써의 책임과 역할

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

계자는 “센터는 올해 초 ‘가족친화도시문

화를 책임지는 화성시민의 건강가정 파

트너’ 미션과 ‘건강가정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선도하는 초일류 가족지원전문기관’ 

비전을 세운 바 있다”며 “사업에 화성시

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화성

시 가족이 직면하는 생애주기별 어려움

을 해결하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통합

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센터로 화성시민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267-8770

송하성 기자 

화성시민 가족생활 욕구 수렴 및 통합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만족도 및 요구도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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